
1  COVID-19 팬데믹은 많은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의 생명을 

가져갔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뒤

집고, 교회재정을 파괴하고, 자선

활동을 촉진하고, 종교의식을 강

제로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

환하고 예배중단에 대한 법적 싸

움을 유발했다.

2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

은 전 세계적인 시위와 인종적 갈

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여기

에 많은 종교 활동가와 단체가 참

여하면서 인종갈등에 대해 동조

하거나 침묵했던 과거 유산들에 

대한 회개운동이 시작됐다. 

3  조 바이든(Joe Biden)은 종

교좌파, 특히 흑인 기독교인과 세

속 유권자들의 큰 도움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부정선거 싸움에

서 승리한다면 두 번째 카톨릭 대

통령이 된다. 그는 많은 정책견해

에 대해 가톨릭 사회 교리를 인용

하지만 사제들은 합법적인 낙태

에 대한 그의 지지를 비판한다.

4  진보적 법률 해석의 아이콘

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

법관이 87세로 사망하고, 후임으

로 가톨릭과 카리스마틱교회 배

경을 가진 에이미 코니 배렛이 선

임됐다. 이로 인해 미 대법원은 보

수적 대볍관이 과반수를 선점하

게 됐다. 

5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워

싱턴DC의 라파예트 광장에서 반

인종주의 시위자들을 몰아내고 

역사적인 성 요한교회에서 트럼

프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성서 사

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공회, 다른 교회 신앙 지도자들

은 일제히 분노를 표했다.

6  2020년 대선에서 일부 진영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인 복음

주의자들과 다른 종교 보수주의

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압도적으로 투표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 동조하고 있다.

7  지구촌 수십 개국이 중국의 

인권침해 즉 구금하고 있는 신장

지역의 무슬림 위구르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와 

조사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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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던 2020년 마지막을 보내
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은 이웃과 함께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
도를 위하여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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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불안, 스캔들, 정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COVID-19”의 광풍이 계속 진

행되어지는 한 해였다.  

71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기자협의회(RNA) 회원들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의 전례 없는 파괴, 즉 종교 지도자, 평신도, 추종자들

의 수많은 죽음을 “올해의 Top 종교사건”이라고 결정적으로 선택

했다. 또한 어떻게 교회 재정을 황폐화시키고 자선 활동을 촉발시

켰는지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어떻게 뒤집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등을 선정 이유에 포함시켰다. 

RNS 회원들은 또 ‘2020년 종교뉴스메이커’로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를 선정했다. 경찰에 의한 살해는 인종 차별에 대

한 전 세계 시위를 촉발시켰고 많은 종교 활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바뀌

었기 때문이다. RNS가 선정한 ‘2020년 10대 종교뉴스’를 관련사

진과 더불어 싣는다.

2020년은 코비드-19가 휩쓸고 간 세상!
RNS,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일상’을 올해 Top 뉴스로 선정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맞닥뜨렸던 2020년. 생소하기만 했던 단어 ‘

팬데믹’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와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의 단어로 

팬데믹을 나란히 선정했다. 그리스어가 어원인 팬데믹은 1660년대부터 

의학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단어. 실제로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

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관련 단어 검색량이 1만

3500%나 증가했다. 피터 소콜로브스키 편집자는 “대형 뉴스기사에서 ‘

팬데믹’은 종종 기술적인 단어로 쓰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

다. 미래에는 ‘팬데믹’이 이 시기를 참고할 단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Merriam-Webster/Dictionary.com, 올해의 단어로 선정, Collins는 “락다운”

‘세계적 대유행’뜻하는 단어“팬데믹”

또한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

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락다

운’(Lockdown·봉쇄조치)을 꼽았

다고 BBC가 10일 보도했다. ‘먹방

(먹는 방송)’의 한국어 발음을 알

파벳으로 적은 ‘먹방(Mukbang)’

도 올해 사용 빈도가 크게 늘어나 

상위 10대 단어에 선정됐다. 

콜린스는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락다운을 꼽으면서 “전 세

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

행하며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공

유한 경험을 압축한 단어”라고 설

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콜린스는 락다운의 정의에 대

해 “여행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공

공장소에 접근하는 데 대한 엄격

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풀이했

다. 이 회사는 자사 데이터베이스

인 콜린스 코퍼스에 집계된 락다

운이라는 단어의 등록 횟수가 작

년 4000건에서 올해 25만개 이상

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콜린스가 선정한 올해 10대 단

어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된 것들이 많았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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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리더가 디지털 전환

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디지털로 전환됨과 동시에 예

배에 참석하는 성도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

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참

석이 중요했다. 성도의 현장참

석 여부가 이후 교회 사역참

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현장

예배에 참석한 비신자가 새신

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했

다. 

프랭크 블레이크는 많은 기

업들이 현장에 와서 물건을 

보는 고객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

를 얻는 고객으로 돌려 엄청

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이

야기한다. 고객이 무엇에 관심

을 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며, 

어떤 기기를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경험을 얻기를 

원하는지 디지털 플랫폼을 통

해 분석하면서, 현장에만 집중

하던 때보다 더 고객친화적인 

사업을 이뤄가게 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리더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현장참석(attendance)이 

어렵거나 현장에 관심이 없었

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

을 가지고 참여(engagement)

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얼마

나 더 (디지털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현장 참석여부를 결

정한다. 

디지털로 참여했을 때 경험

이 좋다면, 현장참여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웹

사이트, 유튜브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

에 연결되게 할 때 자연스럽

게 더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

으로 더 현장을 찾게 되는 것

이다. 

단순히 예배를 디지털화

(digi t iz ing a  worship 

experience) 하는 것이 궁극

적인 디지털 참여(digital 

engagement)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마치 옷가게를 직

접 가지 않아도 옷을 웹사이

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듯이, 디지

털로 교회 전반에 접근이 가

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디

지털 전환이다.

리더는 사역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두고 현재 가장 먼저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

분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교와 

찬양 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세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경대

학과 같은 양육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면, 이를 디지털화

해 현장과 온라인 양쪽에서 

양육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양육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양육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참

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디

지털 플랫폼을 통해 양육 받

은 사람들을 수료식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하면 자연스

럽게 그 이후 더 많은 현장 참

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장과 온라인 참여를 구태의

연하게 나눠 생각하지 않고, 

융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생

각해 접근할 때, 전반적인 참

여가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사

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

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

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 홈페

이지를 반응형 형태로 만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든, 스마트폰

을 사용하든, 동일한 페이지를 

방문하고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

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홈

페이지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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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린 손녀가 지하에서 1

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기어 올라

갔다.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

가면서 꼭 반복하는 것이 있었다. 뒤

돌아보는 것이었다. 자기 뒤에 누가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다. 

자기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름 용기를 내어 다음 

칸으로 올라가는 것이 분명했다. 우

리 삶에서 뒤돌아보는 것은 필요하

다. 어떻게 앞만 보고 살겠는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사역자 

중에 찬양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다. 영성 깊은 찬양인도는 물론 모든 악기도 잘 다루시고 찬양 곡

도 잘 만드셨다. 여러 일로 힘들었을 때 그 분이 만든 “주의 은혜

라”는 곡을 부르고 또 부른 적이 있었다. 저무는 2020년에 그가 

만든 찬양 그 곡이 생각났다. 가사는 이렇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

의 은혜라/ 다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실, 지난 일을 다 기억하다면 몹시 괴로울 것이다. 지난 아픔 

상처 감정들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다면 그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오래 전 

16년간에 걸쳐 인간의 망각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가 내놓은 결

론은 인간은 기억한 것의 절반 정도는 1시간 내에 잊어버리고, 하

루가 지나면 약 70%, 1달이 지나면 약 80% 정도 잊어버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과거는 기억 또는 망각

으로 남아 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또렷하여 같은 이야기를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반목하면서 식사자리의 가족들에게 또

는 설교 자리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어떤 과거는 차라리 

망각이 축복인 면이 많다. 그러나 이 하나가지 만은 잊지 말자. 지

난날 내 삶을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

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그 일마다 때마다 깊

이 배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내일을 기대해도 좋다. 

어제가 오늘을 빚고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것이 삶의 이치가 아

니겠는가. 어제를 은혜로 바라보는 자들이 오늘은 나의 공로로 

내일은 세상 방식으로 살 턱이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지난 

삶을 이 한 구절로 압축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

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 바울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하나

님께 충성으로 보답했다. 우리에게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전망이 빠진 회고가 어떻게 충분한 의미가 있겠는가. 

돌아봄은 앞 내다봄을 요청한다. 현란한 은혜의 과거는 찬란한 

은혜의 미래를 보장한다. 2020년을 돌아보니 은혜였듯이 2021년

도 역시 은혜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

할 것인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것이 마땅하지 않

겠는가.

발행인 칼럼

뒤 돌아 보니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디지털 전환 통해 참여를 유도하라!
Ministry Solutions, 전 홈디포 CEO F. 블레이크에게 듣는 사역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이유
2020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

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됐고, 삶에는 많은 변화

가 일어났다. 현장 모임을 할 수 없었던 많은 기관들은 디지털 세

상의 문을 두드렸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도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다

보스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선포된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상에 걸 맞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

업들은 생존을 위해 앞다퉈 기업구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

하던 서비스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게 됐고, 이런 기류에 영향을 받

은 정부와 사회기관들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이라고 부르

던 현장모임 중심의 삶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닌 ‘과거의 삶’이 돼

버렸다.

정부의 지침으로 ‘모임금지’라는 철퇴를 맞은 대부분의 교회와 

사역기관들도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및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성도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 디지털 전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많은 영역이 디지털화 됐다.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돼 바뀌게 된 삶과 신앙생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전의 전통

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와 기관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디

지털 전환을 위한 리더십’이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사역도움을 제공하고자 2012년에 창립

된 ‘Ministry Solutions’는 지난 10월, 교회와 기독교 기관의 디지

털 전환에 관련된 웨비나를 열었다. 이때 가정용 건축자재 유통

매장 홈디포(Home Depot)를 위기에서 구해내 혁신적으로 성장

시킨 전 홈디포 CEO 프랭크 블레이크(Frank Blake)와 대담을 통

해 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

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랭크 블레이크는 자서전인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Built from scratch)”로 잘 알려진 법조인 출

신 기업가로, GE(General Electronics)를 거쳐 홈디포 CEO로 재

직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홈디포를 부활시킨 인물이다.

홈페이지부터 디지털 친화적 모습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접할 수 있도록 

현장과 디지털세계 융합된 하이브리드식 사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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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직 시어도어 매캐릭 추기

경에 대한 바티칸 조사에서 주교, 

추기경 및 교황이 그의 성적 스

캔들에 대한 보고에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됐다. 

9  정부 당국의 현장 예배모임

에 대한 팬데믹 관련 제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을 받게 됐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를 필두

로 그리고 보수적인 (Hasidic) 유대인 진영의 항의와 반항을 촉

발했다. 대법원은 뉴욕의 종교 

현장예배제한에 대한 가톨릭 및 

유대인 단체의 소송에 수정헌법 

1조항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결

했다.

10 리버티대학 총장인 제리 

팔웰 주니어(Jerry Falwell Jr.)가 

음란한 사진과 성추문 혐의를 포

함한 논란으로 사임했다. 고인이 

된 복음주의적 변증자인 라비 자

카리 아스와 힐송 목사 칼 렌츠

에 대한 성 비리 주장도 제기됐

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

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날이다. 그러

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의 신

앙과 관계없이 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축제가 되어

버렸고,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전 세

계의 문화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기독교의 절기중 가장 세

속화된 절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변질은 크리스마스가 시작될 때의 

동기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

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는 이

교도의 행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일날에 대해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고, 그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교회 지도자들은 서구사회에서 위대한 인

물의 생일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또 12월이

면 태양을 숭배하는 축제가 워낙 대중적으로 거창하게 지켜지므

로 이들을 기독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생일날을 추

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경이나 다른 어떤 기록에서

도 예수님의 출생일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수님의 실제 생일날로 확정할 수 없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

아의 오심이 태양과 연관된 것을 주목하면서 로마의 동짓날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출생일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동짓날은 

낮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는 출발점이기에 의로운 해로 오시는 

메시아의 출생과 사역의 의미에 가장 걸맞는 날로 인식을 하였

기 때문이다. 기록상으로는 AD 336년 12월 25일 로마에서 처음

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지켜졌다고 한다. 그 결과 

세속문화에서 지켜지는 동짓날과 태양숭배 축제를 기독교화 하

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가 이

들과 동화되어 세속화되고 말았다. 

오늘날 대개의 나라는 크리스마스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지

키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어쨌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는 전 세계적인 축제

시즌이며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시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성도들 각자와 교회 역시 크리스

마스 행사를 매우 다채롭게도 성대하게 치루고 있다. 과연 이들

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무슨 마음으로 

그 행사를 치루고 있는가?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심장한 사

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는 

유일한 계시의 기록인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이 중

심이다. 구약은 천지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

늘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의 세계와 통일시

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과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이후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

여서 세상에 메시야로 오실 것과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자신이 세운 천지창조의 목적

과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맹약하셨다. 

구약은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에 의하여 종말론적인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며 그의 출생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

었으며 그의 지상의 사역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포

와 언약적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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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람들에게 제공하

는 컨텐츠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같은 

외부 플랫폼을 통해 더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더 다양하고 더 잘 만들어진 

설교나 찬양을 찾아가기 때문

에 교회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컨텐츠나 서비스를 찾지 않게 

될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나 서

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끊임

없이 유저 친화적으로 업데이

트해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

지 모아왔던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

(UI)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

들이 쓰기 불편하거나 보기에 

예쁘지 않은 쇼핑 앱을 사용하

지 않는 것처럼, 쓰기 불편하고 

보기에도 불편한 교회 홈페이

지나 디지털 서비스는 사용하

지 않게 된다. 기존 성도들과 

비신자들의 수요가 무엇이고,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면밀히 분

석해 디지털 플랫폼에 접목하

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기

독교 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 전

환은 불편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역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홈페이지부터 

디지털 친화적인 모습으로 바

꿔야 한다. 교회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디지털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온/오프라인 쇼

핑몰처럼, 현장과 디지털 세

계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형식

의 사역체계를 구축한다. 교

회에 관심이 없던 비신자도 

교회를 한 번 경험해볼 수 있

는 장을 디지털 세계에 만들

어 둔다. 

2020년을 마감하면서, 리더

의 작은 생각의 전환이 디지

털 전환과 더불어 교회와 기

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

이다.

디지털 전환 통해...

2020년은 코비드-19가 휩쓸고 간 세상!

<1면에서 계속>

‘펄로(Furlough·휴가 또

는 일시해고)’, ‘키 워커(Key 

worker·필수 노동자)’, ‘셀프-

아이솔레이트(Self-isolate·자

가격리)’, ‘소셜 디스턴싱(So-

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

기)’,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 등이다.

헬렌 뉴스테드 콜린스 컨설

턴트는 “언어는 우리 주변의 세

계를 반영한다”며 “2020년은 

글로벌 팬데믹에 지배된 해”라

고 했다. 이어 “‘락다운’은 우리

가 일하고 공부하고 쇼핑하고 

사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

다”며 “현재 많은 나라가 제2의 

‘락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기

뻐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도 올해를 함축한 단어일 것”이

라고 설명했다.

콜린스는 특히 한국어에서 

유래한 ‘먹방’을 “시청자의 즐

거움을 위해 많은 양의 음식

을 먹는 동영상이나 웹캐스

트”라고 정의했다. 이는 ‘태권

도’(Taekwondo)와 함께 영어

의 몇 안 되는 한국어 외래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콜린스는 올

해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생

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캠페인의 축약

어인 ‘BLM’,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왕실에서 

독립한 것을 ‘브렉시트(Brexit)’

에 빗댄 ‘메그시트(Megxit)’, 영

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을 이

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틱톡

커’(TikToker)’ 등도 올해를 상

징하는 단어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사전

을 발간하는 옥스퍼드 랭귀지

(Oxford Languages)는 2020년 

‘올해의 단어’를 단 하나만 선정

할 수 없었다며 “전대미문의 해

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로 인해 매달 새로운 단어가 떠

오른 기이한 한해였다는 설명

이다.

그러면서 올해의 단어로 코

로나19, WFH(Working From 

Home·재택근무), 봉쇄(Lock-

down), 일시봉쇄(Circuit-

breaker), 필수노동자(Key 

workers), 일시해고(Fur-

lough),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

다(Black Lives Matter) 등을 

꼽았다.

BBC에 따르면 캐스퍼 그래

톨 옥스퍼드사전 대표는 평소 

같았으면 분명 ‘올해의 단어’

로 선정됐을 법한 단어들이나 

2020년은 달랐다며 “나는 이런 

한 해를 보낸 적이 없다”고 소

감을 밝혔다.

그는 “전무후무할 일이며 조

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우

리는 한 해 동안 말문이 막혀있

었는데 2020년은 새로운 단어

로 가득했다”고 부연했다.

옥스퍼드 랭귀지 측은 “올해 

가장 독특한 건 변화의 크기와 

범위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라며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범

지구적이고, 우리는 올해 다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마저

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의 정치적 격변

과 사회적 갈등에 초점을 맞춰 

단어들을 분류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

된 단어들이다.

옥스퍼드 랭귀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1968년 최초로 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주로 과학자, 의료 전

문가들 사이에서 쓰이던 전문

용어”였다. 그러나 4월경 전 세

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영어단

어 ‘시간(Time)’을 앞서며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된 명사 자리에 

올랐다.

3월경부터는 ‘일시봉쇄’ ‘

봉쇄’ ‘마스크’ ‘개인보호장비

(PPE)’ ‘필수노동자’ 등의 단어

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6월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재개

(Reopen)’라는 단어가 떠올랐

다. ‘문샷(Moonshot)’도 신조

어 반열에 올랐다. 본래 혁명적

인 사고라는 뜻인 문샷은 보리

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코

로나19 방역 대책의 이름을 ‘문

샷 작전(Operation Moonshot)’

이라고 지으며 더욱 주목을 끌

었다.

두 번째는 기술 및 재택근무

와 관련한 단어로 선정했다.

3월 이후 줌(Zoom)을 통한 

원격 근무와 수업이 300%까지 

늘어나며 ‘음소거(Mute)’ ‘음소

거 해제(Unmute)’ 등의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ca-

tion)의 사용은 500%가 늘었

다. 여행을 떠나지 못한 이들이 

늘며 ‘스테이케이션(Stayca-

tion)’ 역시 전년 대비 380% 사

용이 급증했다.

세 번째는 사회운동, 소셜 미

디어 캠페인, 정치와 관련이 있

는 단어들이다.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위기를 반영한 ‘

탄핵(Impeachment)’이 온라인

을 강타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

리두기에도 사회 활동과 시위

가 전 세계를 휩쓸며 5월께 ‘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표현의 사용

이 증가했다.

세계적 대유행...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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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3절을 보면 이사야 선

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광

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명

령하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

기는 메우고, 높은 언덕은 깎

아서 평평하게 하라는 것입

니다.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

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와 사막”은 뭘 

의미합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역

경이나, 또는 욕심과 죄로 가

득 찬,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

유하는 말입니다. 그 거친 길

에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

록, 큰길을 닦아놓으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로, 곧 큰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길이 넓고 커서 큰길이 아

니라 주님이 지나가시기에 

거칠 것이 없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큰길이

란 회개한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데 있

어서 전혀 장애가 없는 확 뚫

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

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살아

가는 목적을 온전히 깨달은 

까닭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섭거나 힘들어 하지 않는 

마음, 곧 진실로 주님을 모신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

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 영원한 진리가 되고 생명

이 되는 길은 오직 한길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

고 직접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님 자신이 말씀 하십니다.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

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

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

백을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자

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

러분은 기분이 좋을 때나 기

분이 나쁠 때나 주님을 대하

는 태도가 변함이 없이 늘 똑

같습니까? 우리의 기분이라

는 것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앞사람이 운전만 이상하게 

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 비

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

가 영 좋지 않은 날이 있습니

다. 그러면 그냥 잠이나 더 자

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

고, 또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

로 딴 생각이 나서 교회 출석

안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

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

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

을 주인으로 모셔 들이고, 우

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

인 되시는 주님이 시키는 대

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

도 이러한 주인과 종의 위치

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저 교회를 습관처럼 다닌다

면 신앙생활이 무의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

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

니다.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

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은 “하나

님의 말씀은 결코 부담스럽

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

다”(5:3)라고 했고, 주님께서

는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

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11:28). 이렇

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

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

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

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

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

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둥그런 바퀴를 놔두

고, 네모난 4각형의 바퀴가 

달린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힘들게 끌고 가는 사람과 같

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

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

까?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바퀴를 바꾸는 겁니다. 됩니

다. 네모난 바퀴를 둥근 바퀴

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힘만 듭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

를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고 이 땅의 삶

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

줍니다. 당연히 기쁨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깨닫

지 못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생활이 될 것

이며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

기 이전보다 우리 인생을 더

욱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아예 몰랐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

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주

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

서 살아간다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 인생에

는 아주 확실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괴

로운 인생살이에서 벗어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

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

기지 못한 자의 현저한 특성

이 있습니다. 거칠고 고집스

런 마음, 비뚤어진 마음입니

다. 이런 마음이 그대 내속에 

남아있으면 모든 일이나 사

물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생각도 비뚤어지

게 하고 행동도 비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속에 기쁨이 없습니

다. 하는 일마다 꼬일 수밖에 

없고,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

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

칠고 고집스러운 마음이란 

세상욕심을 품게 될 때에 갖

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욕

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욕

심 다 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

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는 결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

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

다. 왜 그럴까요? 절제가 쉽

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의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

고 있습니다. 헛된 욕심은 실

패와 사망으로 빠져드는 지

름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사람들은 그 욕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인

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

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

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40:8).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

에 대한 욕심을 쉽게 잘 버리

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

억할 것은 욕심이라고 다 버

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욕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의로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좀 갖는 것입니

다. 이런 욕심은 삶의 원동력

이 되기 때문에 나태한 삶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

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

이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합

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

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

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소

원도 주시고, 그 일을 해 나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욕심 제거하

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시

는 대로를 닦는 일인 것입니

다. 이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훤하게 뚫려 지기를 바

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

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입

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

과 새 땅을 바라본다”(벧후

3:13)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

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은 456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주

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신

구약 합해서 1518회나 됩니

다. 그렇다면,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으

니, 1518회나 예언된 재림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

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

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시

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

심히 닦아놓은 사람만이 주

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세상욕심 때문에 세상

일에만 파묻혀 살던 사람들

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

로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의 강림이 늦

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

하십니까? 그러나 그 기한이 

한없이 늦춰진다거나, 지금까

지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 혹

시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닐

까? 뭐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자연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

상의 시작이 있었으니 그 종

말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

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상의 종말보다 더 확실한 것

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인 

것입니다. 들에 돋아난 풀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우리 인

생은 풀과 같습니다. 금방 시

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를 누린다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

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

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

라보고 사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안

에서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2020년 또 한 해를 보내고 있

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펜데

믹으로 인하여, 지금껏 힘들

게 살고 있는 올 한 해의 삶

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주님의 백성 된 삶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잊었던 감사를 되

찾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새로운 다짐이 있는 마음의 

대로를 예비하며 이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마

무리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ivingstonech@gmail.com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푸/른/초/장

이사야 40장 3-8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이때가 되면 성탄절과 더불어 

맞이하는 새해 때문에 사람들

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된

다. 그와 더불어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명절로 정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간절하

게 기다린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며칠을 쉰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 그런데 금

년 성탄절은 아주 드물게도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

게 되었다. 아니 우리나라에

서는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발표하

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조치 

때문이다.

일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항상 세상에

는 전염병이 존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곤 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동시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은 아주 드물었다. 놀라운 것

은 이번 전염병은 자타가 자

랑하는 최고의 선진국이나 또

는 잘사는 부자들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

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

라가 놀랍게도 가장 강한 미

국이고, 이태리에서 가장 피

해가 큰 지역이 부자들이 웅

거하는 롬바르디아 지역이라

는 점이 고개를 갸웃 둥하게 

만든다. 

오히려 가난하고 삶의 질이 

빈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낮다는 점이다. 아

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염 병이다 싶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기 시작

했다고 하니 희망이 보인다. 

일 년 이상을 우리는 코로나

와 치열한 전쟁을 벌려왔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

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는

지 모른다.

메시아께서 오시던 그 때도 

영적으로 캄캄함이 온 누리를 

뒤덮고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백여 년 동안 영적 캄

캄함이 지배하였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상도 보

이지 않았다. 그런 영적 캄캄

한 중에 헬라에게 점령당했

고, 또 다시 로마에 나라를 빼

앗겼다. 어느 곳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캄캄함을 뚫고 하나님

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도 전

혀 예기치 않은 가정에, 기대

하지 않았던 장소에, 그리고 

뜻밖의 시기에 말이다. 그래

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여기

던 수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오히려 

밤중에 양 곁을 지켜야 했던 

목자들 몇 명, 또한 저 동방에

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박사

들,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

만 의지했던 성령의 사람 시

므온, 그리고 과부로 84세가 

되도록 말씀을 믿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바누엘의 딸 안나 등이 메시

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

접 할 수 있었다. 확률적으로 

보면 아주 희소가치다.

그렇게 많은 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심이 대단했

던 바리새인들, 몇 만 명에 이

르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그 누구도 오신 메시아를 영

접할 수 없었다. 영접하지 못

했다는 것은 구속적으로 볼 

때 간단치 않는 일이다. 그런

데 재림하시는 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을 예언

하셨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듣고 있지만 경성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이요, 개인의 무지로 

인한 연출이다. 그렇다면 우

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교인의 수가 많던 적던 

예배 참가자들을 20명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작은 개척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

만 큰 교회에서는 텅텅 비게 

되었다. 예배의 인원이 적다

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교회

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

야말로 배후세력으로 사탄이 

웅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음의 확대를 방해하고 훼방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종교를 제재하는 수단

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

게 될 말세에 태어날 제국을 

말이다. 그 나라는 엄청난 독

재를 구사할 것이고, 예배를 

막고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

을 예고한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지금 

서서히 그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때 성도

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를 수시로 다짐해야 할 것이

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성

도는 무릇 재림하실 예수 그

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어야 

한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찬

란한 빛으로 오실 그 분을 말

이다. 이것은 거듭난 모든 그

리스도인들의 책무이다.    
locielo88@naver.com

목·양·칼·럼 

빛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하나님의 주권

연말을 지나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10년을 계

획하는 일들이 보통 고통스러

운 게 아니었다. 거룩한 비전의 

소망이 장차 되어질 10년의 사

역을 좌우한다고 할 때, 나의 

마음에서 생겨나 만들려진 것

이 아니라 명료한 하나님의 음

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들이 지나

치게 앞서다 보니 힘들고 피곤

함들이 지나쳐 성탄의 시즌에 

느껴야 될 당연한 은혜의 감각

들도 많이 둔감해짐을 느꼈다. 

그때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

다.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책망의 음성을 먼저 주셨다. ‘전 

목사, 지금 너의 가는 길이 주

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쭉 가면 되지 않느냐. 이 

길이 네 욕심으로 가는 길이어

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막힐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

시면 뚫릴 것이 아니겠느냐?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열릴 것

은 열릴 것이니, 평안하여라. 너

는 내가 원하는 길에만 바르게 

서 있어라!’ 이 말씀 앞에 마음

에 평안이 찾아들었다. 그러고

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10년의 

목회주제를 확신가운데 정하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이때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어보고자 한

다. 

본질에서 다시 시작

새로운 10년의 비전이라고 

해도 특별하지 않고, 아주 단순

하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

의 주제를 다시 확정하는 수준

의 내용이었다. 향후 2021-

2030, 본 교회 10년의 중심주제

는 ‘교회사랑, 예배회복, 일천강

국’으로 길고 긴 생각의 매듭을 

지어버렸다. 다시 본질에서 시

작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

한 표어이다. 본질이 무엇인가?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들어 생각

하면 나무가 본질이고 열매는 

그 현상들이다. 본질이 좋아야 

한다. 본질인 나무가 튼튼하고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곧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지가 튼

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

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있

으면, 픙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당연한 소관이 된다. 농부가 걱

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은 항상 본질을 

먼저 들여다보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본질에 맞게 준비가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

연히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

실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약속이며 법칙이다. 

교회와 사역, 신앙도 마찬가

지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

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랑하

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

도하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책

무에 대한 그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교회사역 등, 모든 것은 오

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본질

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

게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나타

나는 모든 현상의 열매들은 우

리에게 선한 것이다. ‘막힘과 열

림’ 그 어떤 것이어도 모두가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

백하며 쉬 평안을 맛보게 될 것

이다.

세상에 교회를 주신 목적

왜 10년 비전의 첫 화두가 교

회와 예배인가? 2가지 질문에

서 생각할 수 있다. 교회가 감

당하는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

가?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

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

기 위함이다. 삶의 지경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왜 목숨을 담보

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며 선교지에 교회를 세

우는가? 일평생 단 한 번도 예

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해

보지 않은 이들의 입술에 찬양

의 고백과 외침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예배자를 세우

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

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우선해야지 

왜 교회 사랑이 우선인가? 사

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

문이다. 처음부터 예배를 배우

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

해 나아오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자로서의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

이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몸을 움직여 눈에 보이는 교회

를 향해 나아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 성

탄절 과자 하나에 이끌림을 받

아 교회에 나아온 것이 성도로

서 혹은 목회자로서 첫 출발점

이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

지 않은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중요하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게 드

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축

복을 약속하신다. 그렇게 교회

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올려 진다면 하

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열매를 

넘치게 주실 것이다.   

예배의 질과 양

혹자는 굳이 그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시대에 익숙

함과 편리함속에 불쑥 불쑥 당

연하듯 이야기를 꺼낸다. 더불

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야 하는가? 예배를 많이 드린

다고 사람이 변화되는가? 때가 

있는 법이지. 그렇게 말하는 최

근에 아주 많아지는 현상을 본

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

는 것은, 한번 예배드림보다, 두 

번 예배드림이, 두 번 보다 매

일 드림이, 매일 새벽예배를 빠

짐없이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변화의 가능

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배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

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

섭 속에 주어지는 은혜로 온전

해지기 때문이다. 양이 쌓여야

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더불어 그 어느 누

군가가 예배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은혜 받는

다 생각되면 그 예배는 질 좋은 

예배였는가? 그가 은혜 받았다

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마음의 감동을 들리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 두는데, 그 

감동은 하나님의 것인가? 예배

자의 자의적인 마음의 움직임

인가? 최근, 코로나 시기를 지

나며 영상설교를 유튜브 영상

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일반영상과 같이 좋다 싫다를 

판단하는 장치가 있음을 알고

는, 이런 기능을 없애도록 하였

다. 설교는 청자가 좋다 싫다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가 창립 40년을 앞

두고, 40년 역사에 가장 아름다

운 성도 상(賞)을 시상하고자 

했다. 그때 뽑힌 이는 다름 아

닌, 개척멤버로서 40년을 한결 

같이 교회 예배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 40년 역

사를 은혜 있게 이끌어온 복된 

교회의 모습이다. 눈이 오나 바

람이 부나 항상 주의 전을 사랑

해서, 그 전으로 나아갈 수 있

는 사람. 세상에 자랑꺼리가 많

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인생

이 누가 있겠느냐고 늘 주님 전

에서 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

로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성도

라고 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

면 ‘지킴이’라는 존재가 있다. 

처음 시작은 세상에 별로 잘난 

것이 없어서, 그저 교회에 자리

만 지키며 신앙생활을 시작했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결 같이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던 그 

사람, 그가 마침내 가정과 가문

을 새롭게 일으키고, 목회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존재가 마침내 되

더라는 것이다. 이런 간증이 있

는 교회가 바로 뿌리줄기가 튼

튼한 교회, 열매가 풍성한 교회

가 아니겠는가?

현상적인 열매의 풍성함 

교회중심, 예배중심의 줄기 

가지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진 

그 나무라는 본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

운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주실 

열매에 대해 10년 비전의 마지

막 문구를 ‘일천강국(一千强

國)’이라는 말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품었다. 작은 

것, ‘一. 하나’는 대단히 외롭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임에도 

그 하나를 통해서 마침내 ‘천(

千)’이라는 열매를 주시며 마침

내 힘세고 굳세며 든든한 하나

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비전이

다. 그렇게 작은 자가 천을 이

루고 강국을 이루듯이, Little 

Rock이라는 작은 조약돌 같은 

도시에서도 다윗의 손에 들린 

작은 돌멩이 같은 우리의 연약

한 모습이어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다. 한결 같이 

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최선

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

실하신 당신의 성품을 따라 반

드시 좋은 열매의 내려 주신다

는 확신 때문이다. 실제, 그 축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10년

간 기도했던 제목이 ‘일천강국’

의 비전이었다. 오직 주께서 주

시는 열매이다. 

특별하지 않은 비전

이렇게 연말 시즌을 몸부림

치며, 업앤다운의 롤러코스트

를 타듯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

들어 하며 내어놓은 10년의 꿈

과 비전이 바로 ‘교회사랑, 예배

회복, 일천강국’이었다. 하나님

께서 친히 주셨다는 생각에, 너

무 감사해서 춤이라도 춰 보지

만, 그런데 각론으로 생각해보

면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

은 내용이다. 그런데 전혀 아쉬

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 이

유는 이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

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본질은 항상 겉보기에는 폼 나

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지만, 

열매로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

이다. 

그렇게 새로운 10년의 비전

이 끝이 나니, 개척 후부터 신

년마다 가지는 40일 특새의 주

제도 쉽게 풀려짐을 본다. 신년

에는 직분자 교육을 강화하고, 

2세 교육에 집중하며, BS 리더

들을 다시 재무장 하는데 필요

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한

참동안을 지난 20년 사역파일

을 모두 뒤졌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

서는 순간 너무 쉽게 풀려지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십년을 시

작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

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예배

라고 할 때, 장수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

사 드리고 나아갔듯이 다시 10

년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이

다. 아무리 좋은 사역의 아이디

어가 많아도,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울의 행실을 반복하

는 헛농사 헛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년 40일 새벽특새 동

안은 레위기를 통해 ‘5제사 7절

기’의 말씀들을 통해 은혜의 강

수와 거룩함의 능력을 맛보고

자 한다. ‘최고의 하나님, 최선

의 예배(My Utmost Worship 

for His Highest)’를 주제로 천

하만사를 감당키 전에, 먼저 성

도 각 사람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구구절절–교회와 예배 

개 교회 사역들을 두고서 구

구절절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

인가? 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로

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위해 연말을 고통스럽

게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 

때문이다. 대단할 것이 없다. 

그러나 조금의 실수와 부족함

을 함께 나누어 조금이라도 하

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본질

에 접근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의 자녀

가 힘써 할 일이 무엇인가? 다

양한 사역보다 본질을 회복하

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온성도

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위해

서도 마찬가지다. 복마전 같은 

세상의 전투현장에 전쟁하러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먼

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승

리해야 한다. 교회는 그 전투의 

본진이다. 그 외에 무엇을 더 

하리이까? 송구한 개 교회 내용

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기를 소

망하며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교회, 예배,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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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의 세계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나 경제

나 모든 면에 위기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함께 한다고 목사님은 설

교에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랜스에서 장차연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헨델의 메시야는 전체가 53곡

인데 오케스트라의 서곡(Prelude) 후에 제일 먼저 나오

는 찬양이 테너 솔로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

것은 이사야 40장 1절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

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comfort, comfort 

my people). 이 내용은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꿈같

은 사건을 두 가지로 예언합니다. 원근 화법을 씁니다. 

가깝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을 끝내

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멀게는 좀 더 먼 미래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

체로 강림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

나님의 위로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

로도 모든 면에 위기요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9개월간 교회들은 잘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위

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의 손도 있습니다. 1)백

신이 12월 14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백신주사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종말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울한 우

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위

로의 사건입니다.

위기는 기회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예를 들어봅니다. 루터는 종

교개혁을 시작하자 핍박이 심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어 그의 종교개혁 95개 논조를 철회하여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협박과 타협안 앞에서 그는 보름소회의에 나

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에 사로잡힌바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

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후에 교황은 화가 나서 루터를 잡아 화형으로 죽

이라고 명령했을 때 작센 군주 프레드릭의 도움으로 말

을 탄 기사들이 루터를 납치하여 질풍같이 말을 몰아 

높은 산 고지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바꾸고 수염도 기르고 신분세탁을 한 

후 성에 10개월간 숨어 피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

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성에 피신해 있을 

때 1)이사야 40장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하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2)그는 

숨어있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 독일 사

람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위기

가 오히려 루터로 하여금 독일성경을 만들고 평신도로 

성경을 읽게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했습니다. 3)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찬양을 작사 작

곡하였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도 자신을 지켜주었지

만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진정 나를 지켜주시는 강한 

성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위기 때에 유명한 찬

송이 탄생된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루터는 피신 중에 독일어성경번역, 찬송가 만들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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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소족은 태국

과 라오스의 메

콩강 유역을 따

라 거주한다. 

이 지역은 매우 

조밀한 열대숲

으로 덮인 거친 

산악지역이다. 라오-타이어로 

소(So, 큰 형)라는 이름이 뜻하

는 의미로 볼 때 소족은 "아우"

인 라오족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할 수 있

다. 소족은 가정에서는 소어(

몬-크메르어)를 공식적으로는 

라오어를 사용한다.

몬 크메르어 사용 종족들이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종족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원

후 초기 몇 세기에 걸쳐 타이어

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좋은 땅

을 차지하면서 이들을 밀어냈

다. 즉 약 400년전 쯤에 소족은 

메콩강둑을 따라 재정착하게 

된 것이다. 소족은 점차적으로 

타이족과 라오족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근대에 들어서면

서 라오스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한 주변 열강들 즉 중

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정치적 

경쟁 대상이 돼왔다. 반복되는 

전쟁과 강요된 이주 등은 소족

의 생활을 혼란케 했다.

삶의 모습

라오스의 소족 사람들은 주

로 농부들이다. 이들은 쌀, 과

일, 야채 등과 같은 다양한 농

작물들을 재배해서 소비하거나 

판매를 하기도 한다. 소족은 주

위의 다른 소수종족들보다 더 

가난하기에 많은 물품과 서비

스를 라오족에게 의존하고 있

다. 또한 소족 마을사람들은 고

기와 야채를 옷이나 소금과 같

은 필수품과 교환하기 위해 타

이족을 빈번히 만난다.

시간이 흐르며 소족은 주위 

종족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타이족와 라

오족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이

로 인해 소족의 문화에는 중요

한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전통

적 화전농사법을 더 이상 이용

하지 않고 타이족의 농사법을 

따라 계단식 논에 쌀농사를 짓

는다. 또한, 소족은 소를 키우며 

라오족의 방법을 따라 토지를 

경작한다. 땅에 농사를 짓기 전

에 물소나 소가 끄는 쟁기로 땅

을 미리 간다. 농사 이외에도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

도 소족의 중요한 활동이 됐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통의

상, 언어, 교육법, 가옥, 공공행

정까지도 상당히 변했으며 여

성들이 머리를 묶기 위해 실크 

스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지 몇몇 독특한 문화적 특징

만이 보존되고 있다.

소족 사람들은 촌락이 사회

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

라고 여긴다. 각 촌락마다 수장

이 지도력을 가지며, 가정에서

는 아버지가 지도력을 갖는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신부의 가

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소

족은 전형적으로 대나무 기둥 

위에 대나무 집을 짓고 초가지

붕을 얻은 가옥에서 생활한다. 

소족은 깨끗하지 못하며 무질

서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기원전 329년 태국에 처음으

로 불교가 소개됐으며 오늘날 

소족의 70%가 자신이 불교도

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들 대

부분은 전통적인 정령숭배사상

이 혼합된 불교도라고 할 수 있

다. 이들은 종종 초자연적 영혼

과 대상에게 도움을 구한다. 조

상숭배 역시 소족 사회에서 흔

하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는 조상들에게 제사

를 드리는 작은 제단이 있다. 

사람들은 또한 흙, 물, 불, 바람

과 같은 자연 요소와 연관된 다

양한 영혼들이 있으며 또한 각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

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족이 사는 지역은 파괴력

이 강한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

다. 1996년 농작물 피해로 식량

부족 현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

해 농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식량 공급과 기

본적인 구호품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

에는 베트남전 때 미국 전투기

가 떨어뜨린 폭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들판에서 일

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필요하다. 의료지원, 특별

히 보철술과 물리치료가 필요

하다. 이러한 필요는 크리스천 

의료선교사들이 소족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오스의 소(So)

한국, 올해 가장 많이 읽힌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라” 한국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나

타났다.

기독교포털 갓피플은 ‘갓피플 성경 앱’을 이

용하는 50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을 집

계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집계 기준은 앱 속 

성경 말씀에 밑줄을 긋는 형광펜 기능이 적용된 

횟수다. 1위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

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내용이다.

2위는 그다음 절이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7).3위

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10위는 갈라디아

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절, 로마서 8장 28절, 이사야 41장 10절, 잠

언 16장 9절, 잠언 3장 6절이 차지했다.

가장 많이 읽힌 상위 10개 성경 구절에 가장 

많이 포함된 단어는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

감사’ ‘사랑’ ‘길’ 순이었다. 김희동 갓피플 부장

은 “검색어를 보면 갑작스러운 불안과 걱정, 염

려가 많았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성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한

국교회 성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읽힌 말씀들을 

읽으며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새해도 말씀으

로 힘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지사, ‘기도와 금식의 날’ 선포

2020년이 가고 미국이 

코로나19 펜데믹과 경제적 

여파 등 어려움 가운데 미

시시피 주지사가 주 전역

에 걸쳐 기도와 단식을 요

청했다. 

테이트 리브스(Tate Reeves) 미시시피 주지

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된 기

자회견에서 “올해는 어려운 해였고, 많은 미시

시피인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왔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며 “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

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꼈

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동료 미시시피

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도에는 힘이 있다

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나는 오는 20일 주일에

도 기도와 겸손, 금식의 날을 선언하는 성명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해온 것처럼, 우

리는 주님께 나아가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

년을 지켜주시길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빗 팁턴(David Tipton) 목사가 선

언문을 낭독했다. 팁턴 목사는 선언문에서 “나

라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

시길, 우리의 시민적·종교적 특권이 존중되고, 

이것이 새로운 세대에 영속되길, 우리의 변호사

와 치안 판사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를 잘 계

몽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

마다 계속 기도에 전념하길 요청하며, 이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되는 기도의 말씀을 외우라”고 

조언하며, “기도, 겸손, 금식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서명한 리브스 주지사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적인 해였으나, 이를 통해 

미시시피의 진정한 정신과 사랑스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 “더 나은 미시시피

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한

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대니 파월 목사의 기

도로 마쳤다.

한편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자유재

단’(FFRF)은 리브스 주지사에게 금식 선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FFRF 댄 바커(Dan Barker)와 애니 로리 게

일러(Annie Laurie Gaylor) 공동대표는 리브스 

주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시시피 주민

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으로써, 당신은 중립을 지키고 모든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빼앗았다”

며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을 믿어야 할지는, 수정헌법에서 보호되는 양심

의 문제로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리브스 주지사는 과거에도 교회가 미시시피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

해 왔다. 많은 주지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늦

추기 위한 시도로 예배를 제한하고 있으나, 리

브스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팬

데믹 기간 미시시피는 종교 모임과 예배를 제한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이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SBC 총회장, 사상 첫 ‘생명을 위한 행진’ 연설 

미남침례회의 J. D. 그리

어(J. D. Greear) 총회장이 

내년 1월 29일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제48회 생명

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연사로 참여한다

고 뱁티스트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남침례회 

역사상 총회장이 직접 이 행사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1973년 미 대법원이 전국

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한 기념일에 워싱턴DC에서 낙태

를 반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그리어는 이를 앞두고 “이 역사적인 중요한 행

사에 초대되어 영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자

를 지키라고 부름을 받았다”면서 “뱃속의 죄 없

는 아이들만큼 약한 이들은 없다.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으

로 지어졌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고 반겨주실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보살핌은 당연히 출산과 

함께 멈추지 않고, 멈춰서도 안 된다. 신자들은 

뱃속에서 무덤까지 아이를 사랑하며, 위기에 처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헌신한다”며 “

이것이야말로 1973년 이후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수천 개의 위기 임신 

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를 만든 이유”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인 불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자들,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거나 

제도적인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싶은가?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절박함과 분명한 기회가 만나

는 곳이 거의 없다”면서 생명의 행진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

이’로 유명한 팀 티보우(Tim Tebow)를 비롯해, 

전 NFL 스타인 벤자민 왓슨(Benjamin 

Watson), 포커스온더패밀리의 대표인 짐 댈리

(Jim Daly),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

함의 딸인 시시 그래함 린치(Cissie Graham 

Lynch)가 연사로 동참한다.

매체에 따르면, 티보우의 어머니는 필리핀 선

교사로 있던 당시 임신 중 강력한 항생제를 복

용했다가 합병증이 생겼으며, 이에 의사는 그녀

에게 낙태를 권했다고 한다.

친생명단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

국 내에서 약 6천만 건의 낙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국 VOM 중보기도제목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목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

역을 펼치고 있는 한국 

VOM(Vo i c e  o f  t h e 

Martyrs Korea) 순교자의 소리가 2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중보 기도제목을 발표했다. 

△12/21 라오스: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가 아

님을 현지 공무원들이 알도록. △12/22 알제

리: 모든 도시, 특히 남부 지역에서 성경을 나

눠줄 기회를 얻도록. △12/23 우간다: 복음을 

전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12/24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사는 기독교인

들을 위해. 그들 중 몇 사람은 가혹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 △12/25 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투옥된 이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

도록. △12/26 키르기스스탄: 소론바이 제엔베

코프 대통령을 위해. △12/27 북한: 지하교인

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계속 신실한 증인

으로 살아가도록.

홈페이지 혹은 SNS 계정을 방문하면 세계 곳

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백신접종 180만명 기록… 

전 세계에서 180만명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19 백신

을 접종했다고 블룸버그 통

신이 21일 보도했다. 현재

까지 가장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한 나라는 중국이다.

블룸버그가 자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

국은 지난 19일 기준 최소 1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은 지난 7월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 그룹

을 대상으로 시노팜(중국의약그룹) 백신 2종과 

시노백(科興中維) 백신 등 3종의 긴급 사용 프

로그램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종사자 등 

특수직군을 우선해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시

행할 계획이다.

영국에선 최소 35만명이 백신을 맞았고, 러

시아는 최소 32만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영국

은 지난 8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지난 8월에 세계에서 처음

으로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에선 38개 주에서 21만1086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플로리다주가 3만2700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가 2만6000명, 뉴욕주가 1만9000

명으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는 618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

됐다. 퀘벡주가 4020명, 온타리오주가 2000명, 뉴

펀들랜드 래브라도주가 160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14일 화이자-바이오

엔테크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 및 접종을 승인했

다. 미국에선 20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접

종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모더나 백신은 첫 배

송을 시작했으며 21일부터 미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

펜스 부통령 생방송서 백신 맞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코로나19 백

신을 맞았다. 미 전역에 TV 

생중계된 접종 장면은 ‘백

신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펜

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백

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에 있는 사무용 스위트룸에서 월터 리드 군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백신 주사를 접종받았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

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최고위급 인사다. 이날 접

종에는 펜스 부통령의 부인 캐런 펜스 여사와 제

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도 동

참했다.

펜스 부통령의 백신 접종은 미 전역에 생중계

됐다. 검정 마스크를 쓴 그는 왼쪽 팔에 백신주

사를 맞은 뒤 “아무 느낌도 없었다. 잘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서 “우리는 백신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날 아침 여기 왔다”며 “

미국인들은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당신과 가

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

스 백신 하나를, 아마도 몇 시간 안에는 두 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백신의 안전

과 효능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

했다. 앞서 알래스카주(州)의 의료 종사자 2명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

응을 보인 사실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팬데믹 속 기부와 봉사 희망자 늘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9

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영국의 국제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회사인 

유고브(YouGov)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

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이

번 크리스마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

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70%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친

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

을 주는 것”이라고, 63%는 “전통적인 선물보다

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의미 있는 선물을 받기

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WorldVision)

은 이 연구에서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멕시코–의 사람들은 대유행으로 인한 재

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선 기부를 유지하

거나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앤드류 몰리(Andrew Morley) 국제 월드비전 

회장은 성명에서 “올해는 전 세계 모두에게 어

려운 해였고,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기부정신이 여전히 세계적

으로 살아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돕고 

싶어하는지 보는 것은 가슴 따뜻한 일”이라 말

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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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학은 1876년 1월 15일에 한국 

창천에서 태어나 결혼한 후 완산에서 

거주했다. 그는 29세 때인 1904년 10

월 5일에 일본 고베에서 도릭 선박에 

의지해 그달 17일에 하와이 호놀룰루

에 도착했다. 21세 된 그의 아내와 3

살 된 아들 김태선 그리고 1살 된 딸

과 동행했음을 호놀룰루 입항 명단이 

확인해주고 있다.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목사 

김순학과 그의 가정은 늦어도 1907

년에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하변)

로 이주했다. 도산 안창호가 이곳에 

처음 방문한 3년 후였고, 이곳에 파차

파 한인촌이 세워진 이듬해가 된다. 

그는 그렌우드 호텔에 취직하였다가 

그렌우드 미션 호텔로 직장을 옮겼다. 

1914년의 이곳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그는 그렌우드 미션 호텔에 제과사로 

활동했다. 빵, 케이크, 쿠키, 파이 등 

다양한 빵 및 과자류를 만들던 제과사

로서의 그의 이름을 1917년까지 매해 

전화번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호텔은 하변의 6가와 7가 사이의 메

인 스트리트에 있었고, 오늘날 미션호

텔이 되어 역사와 위용을 자랑한다. 

그 외에도 이곳에서 일한 한인으로는 

제과사 구 삼(Koo Sam)과 청소용역 

노동자 이 H(H. Lee)도 있었다.

하변한인장로교회는 1906년에 이

곳 백인교회인 갈보리장로교회가 개

척한 한인교회다. 본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처다. 김순학은 1913년

부터 1916년까지 전도사로 본 교회를 

섬겼다.

1913년 12월 1일부터 1914년 11월 

30일까지의 하변한인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김순학이 전도사였고, 문영운

이 영수였으며, 박충섭은 재무였고, 

당회장은 백인교회인 갈보리장로교

회의 헌터 목사였다. 세례교인은 20명

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세례를 받

은 자가 김중원, 이 원, 박병은, 김병

선, 이학현 그리고 구정섭 등 6명이었

고, 학습교인은 3명이었으며, 주일예

배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22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4명이었다. 교인 중 

고등학생이 2명, 야학교 학생은 5명이

었고, 초등학생은 7명이었다. 교회 경

비로 헌금한 액수는 67.40달러였고, 

기타 헌금은 40달러로 그해 드린 헌

금총액은 107.40달러였다.

1915년 하변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김순학이 하변한인장로교회의 전도

사(Pastor)였고, 예배당은 파차파 애

비뉴 1508번지에 있었다. 그해 3월 30

일에 미국 북장로교 내지선교사인 라

클린 목사와 한인 순회목사인 민찬호 

목사가 본 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본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성대하게 환영

회를 개최하였는데 방문한 두 목사는 

설교하였고, 중국 선교사를 역임했던 

라클린 목사가 중국어로 찬송을 불렀

고, 본 교회 여학생 송마티는 영어 찬

송으로 화답했다. 

그해 4월 22일자의 신한민보는 ‘하

변교회에 신구 직임’이라는 제하의 글

에서 인근 엎랜드로 이주한 하변한인

장로교회 영수 문영운을 위하여 전별

식이 있었고, 한국에서 다년 교회 일

에 종사한 하도원 장로가 문영운의 영

수직을 이었으며, 최재덕을 집사로 선

정하였다고 보도했다. 

1914년 12월 1일 이후 1915년 11월 

30일까지의 하변한인장로교회 보고

서에 따르면 세례교인이 26명이었는

데, 이중 5명이 감리교회로부터 이명

하였으며, 지난 1년간 새신자가 6명이

었고, 1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학습교

인은 2명이었다. 평균 예배출석수가 

25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평균 

12명이었다. 교인 중에 고등학생이 2

명이었고, 초등학생은 11명이었다. 교

회 경비를 위해 드린 헌금은 86달러

였고, 기타 헌금이 15달러여서 총 헌

금액은 101달러였다. 자비량 한인 교

역자가 3명이었으니 김순학 외에 하

도원이 영수로 최재덕이 집사로 계속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인교회에

서 본 교회를 돕는 사역자가 4명이었

는데 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

르치고,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1916년 하변 전화번호부에도 김순

학이 하변한인장로교회 전도사로 기

재되어 있다. 교회주소도 1915년과 

같았다. 

그런데 그해 9월 28일 자의 신한민

보에 따르면 김순학은 맹정희, 신광희 

그리고 마춘봉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북쪽 지역의 윌로우스에서 140영모를 

경작하였고, 1917년 하변 전화번호부

에는 하변한인장로교회 목사가 조득

린(T.R. Cho)으로 되어 있어 조득린이 

1916년에 하변에 온 것이다. 이로써 

김순학이 1916년 봄까지 하변한인장

로교회 목사로 재직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그의 목회사역은 2년3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김순학은 1918년 1월에 다시 나성

으로 이주했다. 그해 

하변한인장로교회(1918년 이후)

4월 6일에 한인 예배당에서 이곳 

미국인교인 20여 명과 한인교인 20여 

명이 모여 애찬회를 가졌다. 이날 미

국인 맨 여사, 피어슨 부인 그리고 스

테분스 부인 등 3명을 귀빈으로 초청

하였는데 이들이 김순학의 목회기간 

사역한 백인사역자로 보인다. 이중 맨 

여사는 가난한 집안에서 늘 한인청년

에게 영어를 가르침에 감사를 더 많이 

표했다. 이 애찬회에 김순학이 참석했

을 것이다.

그런데 1918년 12월 12일 자의 신

한민보에 따르면 그해 11월 10일에 

하변지방회 사무실을 종전의 파차파 

애비뉴 1532번지에서 바니스트리트 

1158번지로 이전하였다. 게재된 하변

한인장로교회 사진의 번지가 위의 하

변지방회 사무실의 번지인 1158인 점

으로 보아 이곳으로 이주한 1918년이 

아닌가 싶다. 

 
동포사랑과 나라사랑

김순학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동포사랑에도 힘썼다. 1907년 6월에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공립신보에 기

부하였고 공립협회 회비를 납부하였

으며 이듬해에도 기부하였다. 1910년 

5월에 화재 구제에 기부금을 냈고 그

달에 클레아몬트 학생양성소에 3달러

를 기부했으며 이듬해 11월에 신병으

로 고생하는 동포에게 1달러를 후원

했다. 

1 9 1 4

년 1월 

이 인 초

가 닐시

따 에 서 

세 상 을 

떠 났 을 

때 25센

트를 부

조 했 고 

그해 5

월에 서

간도 기

황 구휼금으로 3달러를 기부했으며 

1915년에 우렛렌드 동포 조원두의 부

인의 참사를 듣고 기부했고 1917년 7

월에 위의 학생양성소에 기부했으며 

1918년 1월에는 하변공립병원에 입

원 중인 전낙원, 이경의 그리고 박제

빈을 위문했고 그해 2월 이경의 병비 

의연으로 5달러를 후원했다.

김순학의 나라사랑은 국민회에서

다. 1911년 11월 11일에 김순학이 국

민회 하변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면

서 국민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달 18일 

특별회로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조직

하고 응용규칙 17조를 기초하였는데, 

거류지 질서를 정돈하며 폐류를 숙청

하여 전체 동포의 행복을 증진하였다. 

이듬해 12월에 부회장으로 선임되었

다가 1913년 12월에 회장으로 재선임

되었고, 1916년에 법무원으로 선출되

었다. 

그가 1917년에 대의원으로 선임된 

그해 8월 29일에 제8회 국치 기념식

에서 기도와 국치 기념사를 담당했고 

1918년 1월 재무로 선임되었고 그해 

2월에 모 식당에서 23명이 모인 가운

데 하변 지방회 창립기념식에서 ‘우리 

하변지방회 역사’를 담당했으며, 그해 

11월에 명년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고, 

국어학교 경비모금을 귀하여 구역 안

에서 후원을 받기로 하고 수전 위원에 

함순학으로 선정하였는데 함순학이 

김순학이 아닌가 싶다. 그해 12월에 

새 임원을 조직하면서 재무로 선정되

었다. 그리고 그는 매년 국민의무금을 

납부하였다.

소천

하변 웨스트12가 1059번지에 살던 

김순학이 1918년 6월 19일에 속병으

로 병원에서 치료했고, 그해 9월 12일

에 아들 태선과 각각 제출한 1차 세계

대전 징집서류에 따르면 김순학은 트

럭 야채상이었고, 그해 12월에는 이 

익(?)과 합자하여 30에이커에 자본금 

2,600달러로 감자농사를 하였다. 이듬

해 2월 1일에 스페니쉬 독감으로 국

민회 창립기념식을 하지 못하고 그달 

13일에 하였는데 김순학은 축사를 담

당하였다. 

1919년 2

월 27일에 발

간된 신한민

보의 ‘김순학 

씨 비명횡사’

에 따르면 “

지난 23일 하

오 4시에 당

지에 거류하

는 김순학 씨

는 박충섭 씨

의 가족과 같

이 마차를 타

고 농장에 나가다가 중로에서 마차에 

메인 말이 부지중에 총알같이 달아나

는 바람에 마차 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떨어질 때에 김순학 씨는 두골이 

깨어져 곧 정신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

시켜 의사의 수술을 받았으나... 그 날 

하오 6시 10분에 세상을 떠났”다. 이

튿날 오전 10시에 하변 윔암쓰터즈 

교당에서 하변거주 동포 13명과 인근 

나성과 엎랜드와 클레아몬트에서 방

문한 동포 19명과 서양인 14명 등 46

명이 모인 가운데 민찬호 목사의 주례

로 하변 에버그린 공원묘지에 그를 안

장했다. 그렌우드 미션 호텔의 소유주

인 프랭크 A. 밀러는 김순학이 여러 

해 제과사로 취직했던 본 호텔로 조객

을 초청하여 오찬을 대접했다.

김순학의 묘비에는 ‘고애 김순학 군 

묘’라고 적혀 있어 그의 호가 ‘고애’가 

아닌가 한다. 오른쪽에는 ‘대한인국민

회원, 흥사단우’라고 적혀 있어 나라

사랑에 앞장섰던 그가 한 달 뒤에 있

었던 삼일독립만세 소식을 듣지 못하

고 눈을 감아 안타깝고, 그가 안장된 

묘지에 아들 김태선(Joseph Kim)이 

1925년 11월 24일에 향년 26세로 안

장되었으니 더욱더 안타깝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2. 김순학(1876-1919)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904년 가족과 함께 하와이 거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하변) 도착

1913-1916년 하변한인장로교회 전도사...동포사랑 나라사랑 본 보여

호놀룰루 입항 명단 (1904년 10월 17일)

1916년 하변 전화번호부의 한인장로교회

하변한인장로교회(1918년 이후)

김순학의 날인(1918년)

김순학의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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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앙에 있어 칼빈과의 연

속성 

에임스는 신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칼빈과는 다른 강조

점을 갖고 있었으나 칼빈의 신

학적 관점과 명백히 연속성 위

에 있다. 칼빈은 신앙을 “그리

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

속의 진리에 기반을 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

로 정의했으며 동시에 “하나님

께서 자비로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

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감정의 역

할을 기술하면서, 칼빈은 “그러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

히 뜨거운 열심히 없다면, 지성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을 맛볼 수 있겠는가?”라고 묻

는다. 칼빈은 “일단 어떤 사람이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감정은 

철저히 그를 사로잡아 그를 감

정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 칼

빈과 똑같이 에임스도 신앙을 

정의하고 회심을 가르칠 때 감

정적 차원과 의지적 차원을 동

등하게 강조했다.

의지를 신앙의 중심 항목으

로 봄으로서 에임스는 참된 경

건은 죄인인 피조물과 구속하

시는 창조주 사이의 언약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

증하기를 원했다. 의지의 행위

로서 신앙은 언약에 대한 순종

의 참된 표지이다. 왜냐하면 피

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

이 제공된 언약의 약속들에 대

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

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언약신학은 에임스의 신학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조와 내용분석

책의 구조

“신학의 정수”의 구성은 일련

의 범주들로 진리를 나누고 세

분하는 라무스 체계에 따라 조

직되어있다. 에임스는 제1권에

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

한 교리로서 신학은 첫째 신앙

(1권 1-41장) 곧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고, 제 2권에서는 

순종(2권 1-22장) 곧 사람이 어

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

께 대해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가로 나뉜다. 이 두 핵심범주인 

신앙과 순종은 에임스의 전체 

신학체계가 흘러나오는 원천을 

형성한다. 1권에서 신앙의 개념

과 2권에서 선행에 대한 칼빈주

의적인 소명에 입각한 순종을 

다룰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

는 삶의 다양한 표지와 열매들

을 통해 자신의 신학체계를 설

명한다. 

1)신앙과 하나님의 충분성

그는 신앙을 ‘마음을 하나님

께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신앙을 전인격적인 의지의 

행위로 규정한 후 신앙의 대상

이신 하나님에 관해 기술한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본

질(1권, 4-5장)을 다루면서 하

나님의 충분성과 유효성(권능)

으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충분성에 대

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피

조물이 필요로 하는 전부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첫

째로 다양한 속성들 속에 표현

된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1권 

4.12-67), 둘째로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일체적인 하나님의 현존 속에

서(1권 5장) 확인된다. 또한 하

나님의 유효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유효성을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

나님의 사역능력(엡1:11-36)

으로 정의했다(1권 6장). 

2)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

님께서 그의 유효성(권능)으로

서 제일 먼저 하신 일로 가르친

다(1권 7장). 그는 모든 일이 창

조와 섭리 속에 예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히 선하신 기쁨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다(1

권 8.9장). 하나님의 보존의 은

혜는 창조질서 전체에 미치지

만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피조

물인 인간에게 행하시는 특별

한 통치는 행위언약이다. 그런

데 이 조건적인 언약을 파기함

으로 인간은 비참하게 죄에 빠

졌다. 인간의 타락은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과 원죄의 유전을 

포함한 심각하고 영원한 결과

를 가져왔다고 진술한다)(1권 

11-17장).

3)중보자와 구속자 되심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직 소

망이 있다. 인간의 정죄는 구속

을 통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

아 극복된다. 타락한 인간은 그

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할 수 있

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

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 그리

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목적’

으로 인해 일어난다(1권 18-23

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자와 구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

과 왕이라는 삼중 직무를 주셔

서 보내셨다(1권 19장). 그리스

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

한 ‘배상’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

을 가지셨다(1권 20장).

3)전인적인 의지의 행동인 

신앙

신앙은 생명과 영원한 구원

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 심령

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로 인

해서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모

든 선을 따르게 된다(시37:5, 

렘17:7). ‘믿는다’는 것은 통상

적으로는 증거를 인정하는 지

성의 행위이다. 하지만 결과적

으로는 의지가 감화(感化)되며, 

의지를 통해 이와 같이 증명된 

선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신앙

은 의지의 행위로 불리울 수 있

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신앙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신앙은 선택행위이며 전

인적인 행동이다. 이는 결코 지

성만의 행위가 될 수 없다(요

6:35, 내게 오는 자는...나를 믿

는 자는). 신앙이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행동이 

따른다. 지성과 관련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신적 증언

에 의존한다. 하지만 신적 증언

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진정

한 전환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요3: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을 인쳤느니라). 신앙은 증거

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

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

다. 신앙은 그 본성상 어떤 인간

적 지식보다 확실하다. 왜냐하

면 신앙은 무오류성(無誤謬性)

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그가 믿

는 대상으로 인도받기 때문이

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

며,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

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다(딤전4:10).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2)                                      

제1권 신앙-무엇을 믿는가 제2권 순종-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는가 
두 핵심범주 신앙과 순종은 에임스 전체 신학체계 원천 형성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4)“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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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칼·럼

한 해가 아니었나 한 해가 아니었나 

쫓기듯 사느라 뒤돌아 볼 여유 없이 일 년을 돌아 

다시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니 한 해의 못 다한 일들

과 한숨 나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마음속에 걱정할 일이 태산처럼 밀려와서 늘 무너

진 마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이 오히려 울

컥 질투와 부러움, 우울함과 한숨이 되어 살아갈 용

기마저 잃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여름이 오면 덥다

고 투덜대고 겨울이 오면 춥다고 옷을 껴입고 하면

서도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겨

울이 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

고 그저 오는 계절을 살아내기에 바빴던 한 해가 아

니었나.

어쩌면 우리는 일초가 아깝다고 목숨을 내걸고 바

쁘게 차를 몰로 다니면서도 정작 너무도 많은 시간

을 TV앞에서 덧없이 시간을 보내고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사람 사이에 부대끼며 살면서 내가 상처

를 준 것은 또 받은 것은 무엇인가 늘 헤아려보며 부

질없이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훌쩍 가버린 

한 해가 아니었나. 

성전을 부지런히 밟고 다녔지만 입으로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늘 피곤한 육신과 영혼의 몸짓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

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루의 삶에 조그만 파도가 

출렁거려도 두려워 떨며 끊임없이 보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보다 지는 순간이 허다하게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평

안이리라. 그래서 절벽이 앞을 막는 문제들 앞에서

도 매서운 바람을 딛고 청청히 서있는 겨울나무처

럼 고요하게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영혼의 자유함

을 갖고 이 해를 마감하면 좋겠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천 가

지인데도 무엇을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더 

주실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사는 가련한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한 가닥 빛이 되어주셨고 행여 어려

움이 몰려올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사는 우리

네 인생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린 한 해의 기뻤던 일들도 슬펐

던 일들도 또 수만 가지의 잘못 살았던 일들도 다 주

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온 맘으로 그 주님을 맞

이하는 한해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이른 아침 책상에 앉아 경건

의 시간을 갖고 카톡을 열어보

았습니다. 새벽 2시경에 보낸 

후배목사님의 사모님 글이었는

데 내용은 자기 남편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금 혼수상태라고 기

도로 도와달라는 절박한 기도

요청이었답니다. 평소에 곁에

서 가까이 지나던 분이 아니고 

멀리서 지켜보고 열심 있는 일

군이라 생각하고 응원하던 분

들이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선배이고 목회

현장에 있고 부흥회도 인도하

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

시고 다급한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이제 내

가 어떻게 저 사모님의 강력한 

도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을

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겐 

그들을 도울 능력도 기적적 신

유를 일으킬 은사도 없음을 스

스로 깨닫고 시편 121편의 기

자의 한 섞인 듯한 외침을 공감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라 나의 도움이 오디서 올

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특

별히 우리를 도울 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 어디에 누가 

나를 도울지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신자나 

불산자의 차별이 없는 것 같습

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교인도 

목사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세계적인 심각한 위기

에 직면하여 불안해하고 두려

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나 끝이 날

까? 이 곤경의 터널을 어떻게 

잘 통과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까? 이 극심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여 이겨 낼 수 있을

까?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극한 불안하고 두려움

이 몰려오는 위기의 때에 사람

들은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습

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말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참으로 나를 직접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도와줄 

이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결

국 우리는 시편기자의 외침에 

공감하게 되고 그의 믿음을 가

지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

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

와께서로다”(시121:1). 그렇습

니다. 지금 우리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도우미는 천지를 지으

신 야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

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확실

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

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

다. 성탄절은 전능하신 우리 아

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독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

와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전능한 

도우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

우시는 주님, 우리를 영생의 길

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의 연약함을 아뢰며 눈물과 간

구로 기도해야합니다. 죄를 화

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

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

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울 이는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21편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고

백과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확

실하게 우리들의 큰 도움이 되

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이 오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다.” 주님으로 인해 즐겁고 복

된 성탄절과 송구영신이 되시

기를 축복합니다. 메리크리스

마스!!!
cyd77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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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각종 암이나 심장병, 중풍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가되는 질병이 골다

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엉덩

이뼈와 다리뼈 사이의 관절) 

골절을 포함한 각종 골절이

다. 고관절 골절은 다른 부위

의 골절에 비해서 높은 사망

률과 합병증 때문에 이를 예

방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70대 중반의 여성 김 모 

씨는 아파트 계단을 걸어 내

려오다가 미끄러졌다. 처음

에 넘어져서 주저앉은 후 통

증 때문에 엉덩이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었다. 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김 씨

는 엑스선 검사상 우측 고관

절 골절(hip fracture)이 보

였다.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고관절이란 엉덩이뼈와 다

리뼈 사이의 관절을 말하는

데 고령인 경우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에서 넘어지거

나 외상을 입을 때 쉽게 부

러질 수 있다. 고관절 골절은 

미국에서 1년에 35만 건 이

상 발생하고 그중 약 4분의 

1은 골절 후 1년 내에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 

이상은 사고 전의 보행능력

을 회복할 수 없다는 통계가 

있다. 2050년경에는 미국 내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숫자가 

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층은 고관절 골절 예방이 매

우 중요하다.

고관절 골절은 65세 이상

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85

세 이상이 되면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평소

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

서 많이 발생하고, 여성에서 

더 흔하다. 그 외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흡연, 과

도한 음주, 장기간 스테로이

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위

험이 높다. 또 시력 장애, 무

릎이나 허리 관절염으로 보

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중풍 

후 하지의 움직임이 부자연

스럽거나 뇌의 조정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쉽게 넘

어질 수 있는데 이때 더욱 

고관절 골절을 주의해야 한

다.

고관절 골절은 조기에 진

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에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데 특별한 내과적인 문제

가 없으면 입원 24시간 내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수술 후 회복기

간 동안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폐렴이나 하지혈

전, 욕창 등의 내과적 합병증

이 쉽게 올 수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고관절 골절은 일단 발생

하면 그 자체로 고령 환자에

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

다공증이 진단된 경우는 골

다공증약을 복용하면서 골

다공증이 더욱 악화되는 것

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시력 

교정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목욕탕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부착하거나 좌변기

나 샤워실에 손잡이를 설치

하고, 거실 바닥의 어지러운 

물건들은 자주 정리해서 발

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

한다.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지

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게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383-9388

건강 길라잡이

고관절 골절

이영직
내과전문의

보행 능력 회복 불가능한 합병증 주의

동성애 이슈로 혼란 가운데 있

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내 입

장이 나뉘어져 먼저 보수적인 입

장의 한인교회와 상대적으로 포

용적인 입장의 타인종 목회 및 

여성 목회자가 구별됐다.

보수적이며 ‘합의에 의한 교단

분리’라는 입장을 가진 연합감리

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가 2019년 먼

저 조직됐으며, 이어 연합감리교

회에 남기를 원하는 PSKUMC가 

안명훈 목사를 회장으로 해 뉴

욕과 뉴저지 목회자들을 중심으

로 조직됐다.

한교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15만 

달러를 모금하고 4차례에 걸쳐 

30여 교회를 지원했다.

이어 한교총은 2021년 1월 4

일부터 9일까지 특별새벽 연합

성회인 “모든 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 모.이.새”를 미국 내 52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강사는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KUMC), 김광태 목사(시카고제

일KUMC), 이진희 목사(텍사스

웨이코KUMC), 이기성 목사(뉴

저지베다니교회), 김세환 목사(

아틀란타한인교회) 등이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

장기화 되어가는 코비드19 팬데

믹의 상황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연

합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준비한 집회로, 삶의 모든 분야에 

드리워진 어둠을 말씀으로 물리

치고,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불확

실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

는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의 지체

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신년 특별새벽 연합

성회 이후 1월 중순부터 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등 14명

의 강사진을 초빙해 “뉴노멀 시

대의 청지기” 라는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순절 기간인 2월 17일부

터 4월 4일까지 미 전역의 한인연

합감리교회들이 함께 하는 특별

새벽 연합집회를 “소망과 위로-

이사야”를 주제로 준비 중이다. 

이번 집회나 한교총 사역, 행

사에 대한 문의는 한교총 총무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 

ikim89@hotmail.com)에게 연

락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1월 중순엔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주제로 세미나

UMC 한교총 52교회 연합 신년특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펜데믹 상황에서도 ‘

사랑의 바구니’ 행진을 계속 

했다. 

911사태가 일어났던 2001년

에 뉴욕시 경찰과 소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바구니는 올해로 19년째를 맞

았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지

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성탄과 

연말을 맞으려는 뜻에서 더 의

미 있는 나눔이 됐다. 

이번 바구니 제작은 교인들

이 교회에 자유로이 올 수 없

는 상황 탓에 주로 교역자(한

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들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6일 오후 눈발이 날리기 시작

했지만 플러싱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주민들에게 100여개

의 바구니를 전달했다. 

바구니에는 각종 과일과 과

자, 티, 등을 담았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나눔의 의

미가 크다”며 “지역사회와 함

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20일 

오후 4시에는 성탄 축하 찬양

제를 온오프로 개최했다.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라

는 주제로 열린 이날 2부 찬양

에 앞서 김성국 목사는 에베소

서 3장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영국 엘리자

베스 여왕 암살사건을 예화로 

들며 “은총은 조건을 달지 않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자

리에 있는 우리 중에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받지 않은 자

가 누군가? 우리가 여기서 예

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은혜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

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

장 전현미)는 최근 임원회를 

갖고 전현미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 유임을 결정했다. 

2020년 정기총회는 코비드

19으로 잠정 연기됐으며 임원

진들이 모두 모일 수 있을 때 

열기로 결정했다. 

전현미 회장은 “2020년 회

기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팬 데 믹 으 로  취 소 됐 다 ” 며 

“2021년에는 협회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

다. 

한편 본 협회는 ‘코로나 희

망찬양’과 ‘2020 성탄 특별축

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Virtual Choir로 영상을 제작

해 찬양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

에 제공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음악협회>

2020 코로나극복 디디허쉬 

희망콘서트가 19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열렸다. 

PJ와 스텔라 사회로 열린 이

날 콘서트에서 패트리샤 스틸

먼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 총

책임자는 “올해는 모든 문화와 

모든 지역사회에 매우 힘든 해

였다. 기억해야 하는 건 여러

분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

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라며 

“희망콘서트를 통해 즐거운 시

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캐롤린 레비탄 디디허쉬 자

살예방센터 전화상담소 책임

자는 “디디허쉬의 목표는 함께 

모여 즐기며 정서적 지원과 정

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

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클리닉 세라고 원

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증 

환자가 늘었다. 불안증의 원인

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과 여기에 집

중하면 좋겠다”며 “미래에 대

한 두려움은 늘 있어왔다. 그

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혼자만의 휴식시

간을 가져야 한다.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를 위해 첫째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 30분씩

이라도 걸으면서 생각하며 햇

볕을 쬐는 것이 좋다. 둘째 외

출이 힘들 경우 실내에서 가벼

운 스트레칭, 셋째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넷째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대화는 상대

방이 꺼리는 주제는 피해야 한

다. 다섯째 전문상담원들과 대

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기타리스트 

랜디김, 색소폰 연주자 캘빈박, 

보컬리스트 이민우, 유수진, 김

은진, 헌터가 출연해 격조 높

은 공연을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미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가 확산되는 가운데 LA 카운

티가 실내 예배를 조건부로 허

용했다. 

가주 대법원은 패서디나의 

하베스트록교회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비

드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조

건으로 실내 예배를 진행해도 

좋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공공보

건국은 지난 19일 새로운 가이

드라인을 공지했다. 새로운 가

이드라인은 ‘다른 가정과 최소

한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

야 한다’이다. 

지금까지는 실내 예배 관련 

지침은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퍼플’ 지역에서는 ‘절대금지’

였으며 두 번째로 심한 ‘레드’

에서는 정원의 25% 또는 100

명 중 적은 숫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지난 15일 기준에 따르면 가

주 58개 카운티 중 LA, OC를 

포함한 55개가 퍼플인 상황에

서 실내 예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과 카

운티 정부의 가이드라인 변경

으로 LA 카운티 내 교회는 가

정당 최소 6피트 이상 거리 유

지가 가능한 선의 인원을 수

용, 실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카운티 보건당국은 “확

진자 및 사망자 증가, 입원률 

상승으로 병상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의료진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실외나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덧붙였

다.
<정리: 박준호 기자>

보나기획(대표 이혜자)이 주

관한 제 3회 남가주어린이 동

요축제가 지난 4일 유튜브, 페

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동요축제는 코로나19 바

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

행됐다. 

소프라노 김종숙 테너 양두

석 사회로 열린 이번 동요축제

는 보치엘레스티 어린이합창

단, 코헹가 초등학교, 시더레인

초등학교, 아놀드초등학교 등 

30팀이 참여했으며 독창, 중

창, 바이올린 연주, 가야금 연

주 등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였

다. 

또한 이날 소프라노 김종숙, 

클라라리, 테너 오위영, 양두석

이 특별공연을 했다.

<박준호 기자>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배부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측량할 수 없는 은총” 성탄축하 찬양제도 열어

‘희망찬양’ ‘2020성탄축하찬양’ 영상 제공

2020 코로나극복 디디허쉬 희망콘서트

하베스트록교회 승소...코비드19 예방수칙 준수

제3회 남가주 어린이동요축제 온라인으로

뉴욕나눔의집 쉘터 구입 후

원의 밤이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 열렸다. 행사는 뉴욕만나

교회에서 순서자들만 참석하고 

CTS뉴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후원의 밤은 우진숙 국장

(AM1660, K라디오) 사회로 나

눔의집 소개영상, 지역 정치인 

축사, 윤항기 목사 간증, 나눔의 

집 가족들 찬양, 특별연주 메조

소프라노 박영경(오보에 홍서

영, 피아노 경호현), 지역지도자 

인사, 나눔의집 가족 간증, 후원

방법 소개, 나눔의집 전문사역

소개 이계자 원장(뉴욕가정상

담원)와 이수일 박사(정신과 전

문상담가), 인사 대표 박성원 목

사, 특별연주 성탄 메들리 트럼

펫 차창현와 피아노 경호현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나눔의집 박성원 대표는 

인사를 통해 “노숙인이나 홈리

스라는 단어는 낯설고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누구도 내가 노

숙인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

는다. 그러나 경제 불황, 건강, 

가정 문제로 노숙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아메리칸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왔지만 신분

문제로 노숙인이 되고 또 중독

이 돼 갈 곳이 없어 나눔의 집

을 노크한다. 전문사역자들이 

줌(zoom)으로 상담을 해줘 회

복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나

눔의 집은 상담에서부터 치료, 

때로는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

하며 새출발을 돕는다. 예수님

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약한 자

를 돕는 일에 동참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2011년에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세워진 뉴욕나눔의집은 

현재 플러싱에 있는 건물의 리

스가 내년 6월에 끝나 다른 공

간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며 이

번 기회에 쉘터 구입을 추진하

고 있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재

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박

성원 대표는 오히려 팬데믹으

로 인해 지속적으로 노숙인들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

정부의 퇴거금지가 끝나면 봄

부터 노숙자들이 급상승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뉴욕나눔의집 쉘터 구입 후

원을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의 및 후원안내:(718-

683-8884, nanoom-

house9191@gmail.com △우

리은행 계좌번호: 0207013335 

△모바일 후원:Zelle-

thenanoomhouse@gmail.com 

△온라인 후원:http://www.

nanoomhouse.com/후원하기

<유원정 기자>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맨

해튼과 퀸즈, 뉴저지에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생애 마지막 단계를 쓸

쓸히 양로원에서 보내고 계신 

어르신, 어린이병원 입원 환자 

등 가장 사랑과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분들에게‘ 디지털 아웃

리치’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찾

아가고 있다.

12월 16일에 뉴저지밀알과 

플러싱 코코장애인센터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

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유튜

브링크를 통해 열었다. 

또 12월 18일에는 KCS 한인

봉사센터 어르신들에게 줌을 

통한 랜선 크리스마스 콘서트

를 개최했다. 

이노비는 이외의 협력기관에

도 콘서트 유튜브 링크와 줌 등

으로 전달하는 콘서트를 열 예

정이다.

이 콘서트 시리즈는 재외동

포재단, 뉴욕총영사관, 조파운

데이션, 윌리엄앤문자오졸렉파

운데이션, 글로벌어린이재단(

컬럼비아어린이병원콘서트), 

NV Factory의 후원으로 함께

한다. 이노비 연말 콘서트는 모

두 무료로 진행된다. 

▲후원문의: (212)239-

4438, happiness@enob.org
<기사제공 이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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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웨스턴 2021년 봄학기 학생모집  

미국 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중의 하나인 미드웨스턴침

례신학대학원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위한 사역학 석사과정

을 개설하고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지역교회를 

섬기기 원하며 선교와 교육 분야에서 헌신하기 원하는 학사이

상 학위소지자. 온라인 한국어강의로 미국, 한국, 세계 어느 곳

에서든지 수강 졸업 가능하며 GAU졸업 후 신학 또는 목회학 석

사과정 등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총 33학점 3학기 과정, 개

강일은 2021년 1월 18일 

▲문의: (503)330-2971, park@wcmweb.org 박창성 목사

LA카운티정신건강국 한인프로모터 모집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커뮤니

티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정신건강프로모터를 모집

한다. 지원자격은 LA카운티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봉사(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여도 일하는 곳은 LA카운티에서 근무), 타인과 

지역사회 개선을 돕고자하는 자, 본인의 삶속에서 정신건강관

련 경험자, 보건 가정폭력 HIV 등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 프

로모터 경험자 등이다. 유급교육시간이 포함된 기초교육을 완

료하고 최종시험을 통과할 때 활동이 가능하다(영어교육 제공, 

통역제공 예상). 프로모터가 되면 지역 한인사회의 단체, 교회, 

학교, 이웃, 도서관, 공원 등에서 프리젠테이션 장소를 골라 한

국어로 교육을 제공하게 되며, 한 달에 최소 4회의 프리젠테

이션을 하게 된다. 프리젠테이션에 요구되는 컴퓨터 활용능력

이 요구된다. 프로모터는 활동시간에 대한 급여(시간당 15.38-

22.36달러)가 지급되므로 소셜번호 소지자이어야 한다. 영문이

력서(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DMHPromotores@dmh.

lacounty.gov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64-5087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뉴욕나눔의집 쉘터구입 후원의 밤에서 나눔의 집 가족들 찬양이 진행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사랑의 바구니’ 행진 계속

남가주한인음악협회 전 임원 유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버리라...

LA카운티 실내예배 조건부 허용

30팀 참가...합창단, 독창, 악기연주 등

예수 십자가 사랑 나눈다 

이노비, 연말 릴레이 콘서트 개최

뉴욕나눔의집 쉘터구입 후원의 밤 성료 

제3회 남가주 어린이 동요축제에서 소프라노 김종숙, 클라라리, 테너 오위영, 양두석이 특별공연을 하고있다

2020 코로나극복 디디허쉬 희망콘서트에서 전 출연자들이 함께 공연하고있다

뉴욕가정상담소(이지혜 소

장, 임에스더 이사장)가 12월 

15일 제42기 자원봉사자 교육

졸업식을 갖고 5주 교육과정

(25시간)을 이수한 4명에게 수

료증을 발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생들은 뉴욕

가정상담소 산하 봉사자 모임

인 ‘하모니’ 회원들과 임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42기 5명은 상담소 사회복지

사와 변호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상식, 아동학대, 노인

학대, 성폭력, 마약/알코올 중독

과 가정폭력의 연관성, 가정폭

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지원(

가정법, 이민법), 가정폭력 안전

대책 제시방법, 가정폭력 피해

자들을 위한 주택선택과 경제

교육, 기본 상담기법과 셀프케

어, 성소수자폭력 실태, 피해자

보상제도, 핫라인 윤리강령 등

에 대해 배웠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온라

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졸업

생들은 향후 가정상담소 핫라

인 전문봉사자로 주말과 상담

소 운영시간 이후 시간에 걸려

오는 24시간 한영 이중언어 핫

라인 전화상담 및 신속한 피해

자 서비스를 위해 활동할 수 있

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뉴욕가정상담소 제42기 자원봉사자 교육졸업식이 12월 15일 온라안으로 진행됐다.

뉴욕가정상담소 제42기 자원봉사자 4명 졸업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1620년 청

교도(Puritan)들이 미국 신대

륙에 이주해 온지 역사적인 

400주년을 맞아 청교도 정신

과 그 사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술해 보았다. 청교도 사상

(Puritanism)과 정신은 미국

의 3대 사상인 서부의 프론티

어(Frontier, 개척) 정신과 프

래그머티즘(Pragmatism, 실

용주의)과 더불어 미국 사상의 

주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교

도 사상은 단일정신 또는 사상

체계로서는 가장 오래 유지되

었고, 미국역사 문화형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쳤다. 

청교도 운동은 하나의 교파

운동이 아니라 성공회교도, 장

로교도, 회중교도, 침례교도

와 같은 다양한 부류에 속하

는 개혁자들에 의해서 칼빈주

의(Calvinism) 영향 하에 영국

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이

었다. 

청교도 신학은 웨스트민스

터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개혁

주의 신학을 증거하고 있다. 

이들 기독교 개혁가들의 슬로

건은 “예정설”과 “믿음에 의한 

의인(Justification by Faith)”, 

“성경은 모든 것의 지침서”이

다. 특히 청교도들에 의해 저

작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

답서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

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의 신

학과 사상의 유일한 근거(根

據)요, 핵심(Main Point)은 바

로 성경이다. 

청교도 회복 대각성 운동의 

핵심 7가지를 정리해보면 1)

성경 중심의 삶이다(눅16:29, 

31, 엡2:20, 계22:18-19, 딤후

3:16). “이 모든 책들(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대

요리문답 제3문 “하나님의 말

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

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

칙이다.” 따라서 신앙회복운동

의 시작은 성경을 읽고, 묵상

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 복종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실천 운동이다.  

2)주일성수이다(출20:8-

11). 청교도들은 십계명중 제4

계명에서 철저히 지키고자 노

력했다. 그들은 금지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 즉 모든 부주

의와 등한함, 또 게으름과 세

속적인 일과 오락, 불필요한 

없는 말, 생각들은 그 날을 더

럽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

로 주일성수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

님께 온전히 드리는 천국 잔치 

운동이다. 

3)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이다(엡6:4, 딤후3:15-17). 청

교도들에게 가정예배의 중요

한 내용은 세 가지다. 기도, 성

경봉독, 찬송이다. 즉, 매일 아

침과 저녁, 성경 봉독과 기도, 

시편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가

정예배가 있으며,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러므

로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

으로 반드시 양육할 책임이 부

모에게 있음을 알고 양육하는 

운동이다. 

4)직업은 천직(天職), 즉 소

명의식이다(살후3:10). “누구

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

지도 말게 하라”고 한 사도바

울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 모

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이다. 노동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비결이다. 하나

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

는 바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의 복을 누리는 

노동운동이다. 

5)교회의 주인(머리)이신 예

수 운동이다(골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

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

이요.” 사람의 권위가 지배하

는 세속적 교회가 아니라 왕중

왕으로서 오직 예수께서 으뜸

이신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다.  

6)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

마25:14-30-5, 2, 1달란트)과 

십일조(말3:10) 운동이다. 즉,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

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를 

위해 쓰라” 라고 실천적 삶의 

모범을 보인 요한 웨슬레처럼 

청지기 사명 운동이다. 

7)대 사회적 빛과 소금의 역

할이다(마5:13, “너희는 세상

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

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

힐 뿐이니라”). 제 1차 세계대

전 이전에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어왔던 인물 대

부분이 청교도의 후손이며 청

교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

람들이었다. 

청교도 운동은 성육신(成肉

身)적 윤리, 도덕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청교도 운동을 주도

한 지도자들은 이주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

와 같이 “사도시대 이후 교회

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

을 꼽으라면 청교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추천한 

로이드 존슨의 말처럼 청교도

들은 오직 성경대로 살고자 했

던 “빛과 소금”의 진실된 성도

들이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청교도 

미국 이주 400년의 21세기 현 

시대 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Age)과 시대 상황을 살펴

보면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

일과 스위스, 영국을 비롯한 

전 유럽 국가들이 반기독교, 

친이슬람, 난민, 동성애를 비

롯한 퇴폐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천여 년 간 하

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장엄한 고딕(Gothic)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과 디스

코텍, 아니면 이슬람 성전으로 

속절없이 황망하게 무너져 몰

락해가고 있다. 

특히, 철옹성과 같았던 청교

도의 가치와 정신의 미국이 친

이슬람 정책과 진보주의 대법

관 임명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

화, 낙태 후원, 전 세계 동성애 

홍보 전파,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등… 법령을 통한 반기독교, 

반성경적 정책으로 인하여 청

교도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한 

순간에 참담한 몰락(?)의 현장

에 지금 서 있다. 

잉글랜드에서 제 1차 대각

성운동이 일어나기 28년 전

인 1706년 코튼 메더(Cotton 

Mather, 1663-1728)는 당시 

청교도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기

독교가 부패하였음을 고백했

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강력한 성

령의 역사”로 1736년에서부터 

1749년에 그가 시무하던 노샘

프턴 교회에서 두 차례의 엑스

플로(Explo) 74(1974년 8월 

13일 서울 여의도광장) 영적

대각성(1734-35, 1740-42)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같이 21세

기 종말의 꼭지점에 살고 있는 

한인 성도들 모두는 영적 대각

성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

장 38절에서 설교를 통하여 예

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을 정

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

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성

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서, 착한 일과 치유, 그리고 귀

신을 축출할 수 있었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 하시는 예

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렇다. 우리 한인교회와 목회자

들이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만 사도 베드

로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

람, 즉 믿는 자의 표적과 권세

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 그

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

진 교회당에서 마치 관람객과 

구경꾼으로 참관하듯 종교적, 

형식적,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

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은 살아 계신 성삼

위 하나님께 주체적 진리의 단

독자로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

으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께 감격과 기쁨과 환희로 예배

를 드려야 한다. 그렇다. 미국

의 뿌리, “청교도 신앙과 정신

으로 돌아가자”(Let’s return 

to the Puritan faith & spirit) 

즉, 5대 솔라(Sola)인 오직 성

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

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

스도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을 통한 “오직 성령”(Only the 

Holy Spirit)의 기름부음이 충

만할 때, 케노시스 예수정신으

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으로 치유, 승화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선교와 목회 

사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생명부흥운

동이 영혼구원의 충만한 약동

성으로 큰 열매 맺힐 것을 확

신한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독

자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kimjo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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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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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릴레이 연합 기

도회가 열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

간 기도연합운동모임인 ‘원

크라이’는 16일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월 1일 오전 10

시부터 12시간 동안 제5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원크라이 실

행위원장 황덕영 새중앙교회 

목사는 “성경을 봐도, 교회사

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며 “중요

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지금

은 더욱 기도가 필요할 때다. 

2021년의 시작을 함께 기도

로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크라이는 기도회를 준비

하면서 주제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

하리라’로 정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

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

다”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말했

다.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

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터널 자체가 빨리 가

기 위한 목적으로 뚫는 지름

길임을 잊지 말자”며 “지금

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새 일

을 행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

다”고 전했다.

기도회에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14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선다. 함께 기도

회를 준비하는 오인석 능곡

감리교회 목사는 “과거엔 교

단이나 교파를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

다”며 “이번에도 많은 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

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원크라이 측은 최근 심각

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

로 동시에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 목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기도

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기도회를 보는 것에 만

족하지 말고 직접 기도함으

로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

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줄었지만, 결혼

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늘어난 것으로 조

사됐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

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

회로 전환하는 현상을 코로

나19가 앞당겼다며 국내 거

주 외국인에 대한 선교 전략

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진

단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간

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정

기선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

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보고

서가 포함돼 있다. 매년 발표

되는 ‘한국의 사회동향’은 국

민의 생활과 사회의 변화양상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

술한 종합사회보고서다.

정 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매년 늘던 장기 체류 외국인

은 지난해 12월 252만명에서 

올해 4월 현재 218만명으로 

감소했다. 유학과 단순기능

직 부문 외국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유학이나 연수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

해 12월 18만1945명에 비해 

올해 4월 현재 16만7449명

으로 8.0% 감소했다. 비전문

취 업 비 자 ( E 9 ) · 선 원 비 자

(E10)를 받은 외국인과 방문

취업비자(H2)를 받은 외국

인도 같은 기간 각각 4.2%, 

5.1% 줄었다.

반대로 결혼이민자는 지난 

4월 현재 13만2998명으로 

1.5% 증가했고 영주권을 취

득했거나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도 1.5% 늘었다.

최근 선교 기관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로 눈을 돌

리는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

은 향후 선교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션파트너스 한철호 대표

는 16일 “통계청 자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시대

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도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선교를 타문화 

선교로 봤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한국인이라

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교회는 해외에서 활동하

는 선교사처럼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김한

성 교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국민들끼리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면서 “기

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외국인 대상으로 진행하던 

복지 구제 등의 사역을 스스

로 해결한다는 뜻”이라고 설

명했다. 김 교수는 법으로 보

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

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에 

온 자녀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 기독교 대안학교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서 “교회와 선교기관이 연합

해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울

타리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

아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기술에 뿌리 내린 Z

세대 대학생을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할까.’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회

장 이대성 교수)가 18일 서

울 서대문구 연세대 루스채

플에서 연 학술대회에서는 “

과학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Z세대에 접근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

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20

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

가 포함돼 있어 알파벳 마지

막 문자인 Z가 붙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을 막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

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

됐다. 루스채플에는 10명 이

하의 관계자만 참석했다.

‘디지털 원주민 Z세대에 

대한 대학선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천사무엘 한

남대 교수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1509-1564)의 발언을 

인용했다. 천 교수는 “칼뱅은 

가인의 자손 중 기술자들의 

조상이 된 자들을 언급한 창

세기 4장 20-22절을 강조했

다”면서 “이를 통해 예술과 

생활용품의 발명은 절대 무

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

물이며 칭찬받을 만한 능력

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서는 새로운 세대

가 새로운 사고를 하고 있다

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서 

“일례로 출애굽 한 세대는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그리

워하면서 광야에서 소멸했지

만 새 세대는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지

적했다.

그는 “이런 성서의 사고는 

대학선교에서도 새로운 기술

과 Z세대의 등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선교에 활

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

여한다”면서 “Z세대의 문화

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선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발전한 과학기

술과 선교 전략이 양립해서

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한 셈이

다.

그러면서 “새 세대에게 맞

는 선교방법이 이들이 지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

지를 탈피할 수 있게 하고 기

독교적 가치관과 영성이 자

신들의 삶에 유익하다는 긍

정적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

다”고 밝혔다.

이주형 연세의료원 교수는 

논찬에서 Z세대를 위한 선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독립적 개체로 인정

받으려는 Z세대를 위한 개인

맞춤형 돌봄 사역’ ‘소셜미디

어를 활용한 선교 콘텐츠 계

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후 정기총회를 

연 교목회는 천사무엘 교수

를 회장에 선출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

난해 자살자는 1만3367명이

다. 3명 중 1명(34.7%)이 정

신적 문제, 4명 중 1명

(26.7%)이 경제·생활 문제로 

생을 마감했다. 더 큰 문제는 

수년째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자는 2017년 3939명에

서 이듬해 5.8% 증가한 4171

명, 2019년엔 다시 11.2% 늘

어난 4638명을 기록했다. 경

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도 4년 새 17.1% 급증했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코로

나19가 덮친 올해 상황이 반

영되면 자살 관련 통계지표

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

려한다. 자살예방 정책의 패

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

터 라이프호프 대표는 1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자살

예방 정책이 사회적 환경 개

선보단 자살고위험군을 대상

으로 한 치료에 집중돼 있다

는 건 우리 사회가 자살 문제

를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인

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시대

적 메시지로 선포할 성탄절

을 한국교회가 생명의 존귀

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

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임

용택 라이프호프 이사장은 “

한국교회가 올해 성탄절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

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를 되돌아보고, 성도들이 코

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웃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

일 수 있도록 독려했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복음의전함의 온라인 연

합 찬양예배 유튜브 콘텐츠

에 5만8000여명이 참여해 1

억8000여만원을 후원하는 

경이적인 기록이 나왔다.

18일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카톡매시지를 통

해 지난 13일(주일) 저녁에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선포 및 

연합찬양예배<프레이즈게

더링>에 대해 16일까지 5만

8000명이 유튜브를 통해 참

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규모는 1억8000여

만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고 이사장은 “기도해 주시

고 재정후원으로 함께해 주

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

된 금액은 전액 전국 복음광

고 버스와 택시운행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동역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한번 고백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그분은 예수님입니

다’라는 문구를 불허하고 있

는 울산·포항·부산·아산지

역 관계기관을 위해서도 기

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지

난 10월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 니스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무

슬림 근본주의자의 국내 유

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촉

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북아

프리카 튀니지 출신 이주자

인 테러범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들고 니스의 한 성당

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3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샬롬나비는 14일 “프랑스 

테러는 유럽과 이슬람의 갈

등이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발생한다는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

문명의 충돌’ 명제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무슬림 온건주

의와 근본주의를 구분하고 

갈등과 폭력을 일으킬 수 있

는 근본주의자에 대해선 대

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

다.

샬롬나비는 “무슬림 평화

주의는 허용돼야 한다. 온건

주의 무슬림도 근본주의와는 

다른 평화의 종교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면서 “난민과 

이민자에겐 인도주의적 정책

을 시행하되 무슬림 근본주

의자, 과격주의자는 엄격히 

조사해 걸러내야 한다”고 전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예수 그

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믿

으나 타 종교를 존중하고 이

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

다”면서 “전 세계 기독교연

합단체들과 연대해 종교·인

종 간 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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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12시간 릴레이 기도회

“코로나가 다문화시대 앞당겨…”

“Z세대 맞춤 선교전략을 찾아라”

소외이웃 급증…교회가 울타리 돼야

복음의전함 유튜브 5만8000명 조회 

“무슬림 근본주의자 국내유입 막기”

‘원크라이’ 온·오프 동시 진행…교단·교파 초월 14명 설교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학술대회서 주장

매년 늘어나는 자살…예방 정책 전환 필요

1억8000만원 성금...성탄메시지 가득한 온라인 예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성명내고 대책 촉구

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저는 오늘의 이 혼탁한 시국에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특히 합2:1-4, 14절). 주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를 직시하고, 깊

은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는 정의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수단 좋은 사람, 양심불량인 사람, 정권에 아부하고 붙어 있

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도 얻습니다. 반면에 법대로 살고, 양심대

로 살고, 진실하게,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밟혀 사는 참으로 억울한 시

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의심

하기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어째

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박해를 받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예민한 눈으로 당시 국가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오늘의 이 나

라, 이 민족의 아픔을 왜 보지 못하시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말씀이 없으

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억울하고 낙심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들의 안타까움이 아닐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

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전사들이고, 세상의 이권단체나 이념 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목사, 장로들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심리학과 경영학에 의존했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

해야 합니다. 결국 서양의 기독교가 퇴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유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에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

나도 그 후유증이 매우 오래 갈 거라고 내다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붙들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에서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119:105).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만 넣어두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 삶의 한 가운데서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

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우

리의 사상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등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칼빈주

의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

서 왕이 되시도록(Pro Rege)해야 합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한국교회

는 제대로 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로서 기다

려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꼴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것 밖에 없습

니다. 요즘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을 엎어

버리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께서 

오늘의 상황을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

시 잠깐 동안 악의 세력이 이기는 듯해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남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는 시대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화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낙심된 순간에 있

을 때 ‘의인은 그의 미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

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이요, 구원의 메뉴

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도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600년 후에 사도바울에게 점화 되었고, 다시 1500년 후

에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요한 칼빈(John Calvin)

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130년 역사 가운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대면예

배니 비대면예배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친정부니 반정부니 

하면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과 기도로 세

운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

시고, 사랑하신 것도 맞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합

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

리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고 고통당하

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skc0727@yahoo.com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하-2)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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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왕이 오셨다(마-요)

1. 이제 구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기록을 뒤로하고 때가 차매(갈 

4:4-7)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

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성취

이자 완성이며(마5:17)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요

14:6)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애

굽에서 불려진 것처럼 애굽에

서부터(호11:1/마2:15) 그 과

정을 반복하여 거치시며 그들

이 보여준 불신앙의 역사(신

9:24)가 아닌 온전한 순종의 

역 사 로  살 아 내 십 니 다 ( 눅

22:42/요4:34, 5:30, 8:28,42/

갈1:4).

3.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광

야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

내심(마4:1-4)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이스

라엘 백성들(출16:2, 17:3/민

11:1, 14:2, 21:5)과 대조되는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4.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 사

역을 시작(눅3:23)으로 가나안

에서의 삶을 사시다 십자가에

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십니다(마27:45-

50/막15:33-41/눅23:44-49/

요 19:28-30). 이스라엘 백성

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님의 자녀로 종(레25:55)으로 

살아야 했던 땅 가나안에서 왕

으로 살다 멸망했다면 예수 그

리스도는 진정한 왕의 왕(딤전

6:15,16)이셨지만 그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종으로 순종의 자

녀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왕을 전하라, 땅 끝까지(행)

1.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은 예루

살렘과 온 유대(행1장-8장3

절)와 사마리아(행8장4절 이

후)와 땅 끝까지(행8장26절 이

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

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마28:18-20/막

16:15/눅24:46-48/요20:21/

행1:8).

2.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열린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사

단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

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

어 갔습니다. 

3.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임인 교회

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은 말

씀을 중심으로 박해와 핍박 중

에도 견고해져 갔습니다.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신 백

성들의 삶(롬-유)

1.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복

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하

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

스도가 어떤 분(롬1:4, 3:25, 

4:25, 8:34/고전1:30/엡2:20/

딤전2:5/히7:22,24)이신지 복

음이 무엇인지(롬1:2,16/갈

1:11)를 말합니다.

2. 또한 서신서들은 그리스도

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롬12:1-15:13)을 살아야 하

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할 

것들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

이 버리고 멀리할 것들이 무엇

인지를 설명합니다(롬13:13,14/

고전5:9-13, 6:9,10/갈5:19-

21/엡4:30-32, 5:3-5/골3:5-8/

살전 4:3-8/딤후3:2-4).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계)

1.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당장은 역사

에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

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

과 핍박(계1:1-3:22, 12:1-

13:18)이 있겠지만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며 왕의 왕되신 어

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

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계4:1-

5:14).

2.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

19:1-10)에 거룩한 신부로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새 하늘

과 새 땅(계20:1-22:19)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가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22:20,21)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

하십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

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님의 나라에 합한 의인이 없기 

때 문 입 니 다 ( 시 5 3 : 1 - 3 / 롬

3:10-12, 23). 

2.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

오는 것입니다(사44 : 22 , 

55:7/렘 3:12,14,22, 4:1, 25:5/

호14:1/욜2:12/슥1:3/말3:7). 

그리고 그 돌아옴의 길은 우리

의 행함의 의가 아닌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요3:3-5), 하나님의 의(

롬3:19-28/고후5:21/갈2:16/

빌3:9)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3.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

그네임을 말합니다(창23:4, 

47:9/대상29:15/시39:12/히

11:13/벧전2:11). 

4.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끊길 수 없는 사랑(롬8:38,39)

을 말합니다. 인간의 불가능함

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완전

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

임없는 범죄가 드러나지만 그

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역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서론 4강 /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눈에 파악하기(신약)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진정한 왕이 오심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영적 처방: 4.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당

신이 어느 상태인지 알게 되었

는가? 이 평가서는 시간을 어

떻게 사용하는지가 혼란스럽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

는지를 판가름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왜 슬프고 우울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에 얼마나 생각

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

나 빠르게 뒤틀린 사고를 극복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습

관을 만들어야 한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묵상

을 병행하며 말씀으로 자신에

게 말을 하라.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라.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마

음에 있는 부정적인 음성과 맞

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으

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

정적, 비판적, 파괴적 음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하

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

씀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곳

에 적용하는 법을 배울 때 치유

가 온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

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

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수

1:1-9). 

30일 동안 성경 읽기: 감정

적, 영적 아픔으로부터 지속적

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

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습

관을 길러라.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복음서(마태, 마가, 누

가, 요한)를 읽고, 하나님의 지

혜와 영적 이해력을 얻기 위해

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

라. 당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이고 감

동을 얻은 성경 구절을 찾아 꾸

준히 읽어라.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주실 것이다.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은 명철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시편의 기도문을 찾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

루 종일 마음을 어루 만져주는 

성경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

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

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잠

3:5-8). 

찬양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성경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읽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도와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라. 또한 

당신의 영적 여정의 이해에 도

움이 되는 기독 서적을 읽어라.

잘못된 성경해석에 대항하

기: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뒤틀기 때문이

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

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무슨 짓

이든지 한다. 혼란스럽게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 읽기를 

그만두지 말라. “마귀야, 예수님

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꾸짖

어 쫓아 보내고 계속 읽어라. 

누가복음 4장 18-19절을 암

송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

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

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

다. 우리는 영적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

과 함께한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

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라. 당신이 주 안에서 누

구이며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

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기도: “주 예수님, 오시옵소

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저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마귀의 

공격과 거짓으로부터 저를 감

싸 보호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

내주셔서, 제가 정확한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성

령의 능력으로서 저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

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31)(31)

자신 마음 표현해주는 시편 기도문 읽기, 영적 멘토 찾기, 기독서적 읽기

성경읽기 방해하는 사탄 쫓아내고 눅4:18-19 암송하며 하나님 뜻 찾아가

할렐루야! Marry Christmas!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인

도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꾸

준히 기도해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며 11월 현장선교 보고 및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어린이 4역

인도 학교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

는 슬럼어린이들에게 영어와 

힌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럭크나우 지역에

서 4역하고 계시는 데이빗 목

사님이 프리스쿨을 오픈하였

습니다.

4군데에서 100여명의 어린

이들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

일까지 2시간씩 4분의 선생님

들에게서 영어와 힌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

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

이하여 따뜻한 신발을 아이들

에게 선물하면 참으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메리 크

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7개 지역의 신학교 분교에서

는 지역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

다. 소그룹 모임으로 서로 토

의. 의논하며 공부하기도 하면

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종

으로 4역하기에 부족함 없이 

훈련에 훈련을 가하고 있습니

다. 이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지

도 목사님의 지시에 잘 순종하

며 나아갈 수 있게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델리 성전건축

아이스크림 장수가 평생동안 

모아 땅을 사서 하나님께 헌물

한 그 땅위에 작년부터 성전건

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 막바지

에 이르러 은행에 론을 신청했

지만 거절당하여서 정말 간절

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

백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오

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 힘닿는 대로 도움으로 하나

님의 집이 인도 수도 델리에 우

뚝 세워진다면 3억3천의 우상

들이 득실거리는 그 우상소굴

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

으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무

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

다. 

람뿌르 센터

이번에 람뿌르 센터에서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힌두를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주민들, 

크리스천들이 저희 센터에서 

모임을 가졌고 현지인 목사님

은 20분간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도에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만 예수님

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힌

두, 지주인 힌두들, 높은 계급

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

독교의 정신을 가진 국가로 거

듭나길 이번 모임을 통해 간절

한 간구를 올립니다.

미전도종족들이 예수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북인도 땅에 쉬

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하나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

리며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

소서.

오직주&전하라 가정 올림

jung55353@naver.com

선교지 소식

북인도



코비드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10회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쓰기로 하고 첫 

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를 맞게 된다. 코비드는 분명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변화를 야기 시켰다. 코비드는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촉발시켰고, 경제적 궁핍

을 초래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화시킨 장

본인이기도 하다. 미국인 3명중 한 명은 코로나

로 인해 극심한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Federal Emergency Health Line에 도움을 호소

하는 텍스트가 1000%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아틀렌틱신문 7월 2일자보도). 

코로나로 인해 Stay-at-home order가 내려

졌고, 학교가 문을 닫고 주일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등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만 

정작 더 큰 피해는 올 연말 내년 초에 아마도 피

크에 달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로 인해 벌써 두 

학기 째 우리의 자녀들은 친구와 만나지 못하

고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들의 심리

는 많이 다운되었고 아이들이 느끼는 트라우마

는 코로나와 결부되어서 그 상태가 매우 위험

한 지경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Cortisol이라는 스

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Cortisol 호르몬은 성장호

르몬의 분비를 상당수준 감소시킴으로 아이들

을 부적응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보

다는 차분히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다. 코로나를 어떻게 바

라보던지 간에 하나는 확실하다. 그것은 코로나

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

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시카고대

학에서 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의 

63%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

성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에게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을 말씀하신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자에게는 더

욱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

신다. 그렇다면 교회교육에 주는 메시지 역시 

분명하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난 1년간 겪어오

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앞으로 교회교육은 어

떤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 

코비드 세대를 향한 교회교육의 방향

첫째, 코비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회복을 위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성경은 가

장 중요한 교육자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반복해

서 설명한다. 쉐마교육의 시작은 부모였고, 자녀

를 훈계하는 교육권은 부모에게 주어졌다. 유대

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녀교육을 다른 사람

에게 맡겨버리고 부모는 조력자의 역할에 만족

하게 되었다. 학교교사, 학원교사, 그리고 주일학

교 교사에게 자녀교육의 키를 던져놓고 부모는 

그들의 입을 

통해 자녀가 

변화되도록 구

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

는 아이들

의 절규를 

하 나 님 이 

들 으 셨 을

까? 코로나

로 인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뒹굴고 비로소 자녀

들을 살갑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로인해 

부모들은 자녀를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자

녀교육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

러운 일이다. 이제 교회는 부모를 자녀교육의 1

차 책임자로 돌려드려야 한다. 교회학교가 부모

를 섬기기 위한 보조역할이 아닌 학부모들이 앞

장서서 교회학교를 발전시키도록 시스템이 정비

되어야 한다. 교회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입안에 

부모가 적극 개입하고,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전력해야 한다. 코

비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앗

아가 버렸고 이로 인해 지적, 정서적 발달을 상

당히 무디게 만들어 버렸다. 코비드가 시작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의 수학

과 읽기능력이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

자 교육당국이 근심하고 있다. 코비드가 끝나고 

New Normal이 오면 학습기회를 빠른 시간 내

로 회복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그

동안 미진했던 아이들의 영성교육을 다시 되돌

리는데 진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바로 

유능하고 비전 있는 교사를 통해 가능하다. 

Teaching with style이라는 책을 저술한 Bruce 

Wilkinson은 이 책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

는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교사들의 역량(스타일)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는가? 유능한 교사

를 모집하고 양육하는데 전력을 쏟아라!  지금

은 이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

해보자. 교회는 예배공동체이자 섬김의 공동체

요,  선교의 공동체이자 친교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코비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녀들

에게 교회가 친교,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

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영적교육의 

현장이다. 아이들을 성경박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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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
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서 늘 나를 변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
다. 본문 4, 5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
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
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
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

고 성도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본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
어 “나의 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담겨
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맺어진 의입
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신 그 
주님의 의가 이미 나에게 전가돼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주시고 지
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시9:4-8)화

시편 9편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
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은 “어떤 상속에서
도 불평이나 원망 없이 온전히 감사드리는 것”
을 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
게 전심으로 감사한가요? 첫째로 원수들이 “주
의 앞에서” 물러감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하
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수도 없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다윗이 나가서 싸웠는데 오직 주님께서 적을 
물리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
를 만날 때마다 어쩔줄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
은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신비하게도 잘 해결
돼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앞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시9:1-3)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9, 10절을 보시
면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을 당할 때 강하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
다. 압제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우
리를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강

하게 붙잡아주시며 주님을 찾는 자를 단 한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가
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주님만
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랬더니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러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
님께 항상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시9:9-10)  수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너
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
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찌어다!” 지금 주님은 시
온, 곧 교회에 거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거
하시는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
다. 본문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
니다. 스펄전은 “이 기도의 사다리는 짧은 것처

럼 보이지만 땅에서 하늘까지 다다른다”고 표
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
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는 “정말 주의 이름
을 아는 자”, 곧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가
장 핵심적인 기도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에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시9:11-13)목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긍휼을 구하며 기도
드릴 때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 우리에게 응답
해주십니다. 특별히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
시는 주여!”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한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같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으
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

으키는 주님”을 찬양하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
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님께서는 나를 어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도와주시고 어떤 것은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
고 한없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시9:13)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
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
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시면 내
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14절). 기도
하는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
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
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이유
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응
답하셨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함께 기
뻐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우리의 기
도를 반드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9:14)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10)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회교육은 1)영성교육 2)리더십교육 3)시대정신에 대한 이해 포함해야

자녀교육 1차 책임자는 부모...교회는 유능한 교사 모집해 양육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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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  출  처 : jp@midwest.edu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라

고 합니다. 열정과 질투를 뜻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

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불

같은 질투를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열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

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사7:14) 그리고,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

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

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

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

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

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

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

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

루시리라”(사9:6-7).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세

상의 구주로 보내기 위해 열

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

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머

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야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고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방해하는 어두

움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최

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언약을 맺

으시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

로 오도록 열정을 쏟으셨습니

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구

세주가 탄생하기까지 쉬지 않

고 달리셔서 마침내 이루셨습

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심으

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

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아기 예수

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으

신 살과 피를 참된 생명의 양

식으로 주셨습니다. 모두가 우

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의 질투요 열심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도 불화산(火山)처럼 

타올라, 사랑의 불을 내뿜었으

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bible66@gmail.com

불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가정선교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

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

속화, 사회적 급변, 경제적 위

기, 정치 문화적 혼돈 가운데 

가정이 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죽으면 결국 

자동적으로 교회, 사회, 국가

도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 

구성요소는 부부입니다. 기를 

잃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

니다. 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

명의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것은 부부관계에서의 ‘맵씨, 

솜씨, 말씨, 마음씨’가 어떠하

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1. 맵씨가 필요하다.

가정을 살리는 맵씨란? 단

정한 자세를 말합니다. 부부는 

아주 가까운 존재이고 편한 

존재이지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

에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

습니다. 그러한 에티켓을 지키

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려

는 단정한 모습은 가정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부관계는 무촌입니다. 관

계가 좋으면 ‘님’이 될 수 있지

만, 관계가 나쁘면 점 하나 차

이로 ‘넘’ 또는 ‘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티켓을 지

키며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솜씨가 필요하다.

솜씨는 자기 외의 다른 식

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는 사려 깊은 자세를 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무시하면서 다른 식구

의 성향에 자신을 철저히 맞

추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의 개성을 살리면서 부드럽

고 상냥하게 다른 식구들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지혜

로운 태도가 바로 가정에 요

구되는 솜씨입니다.

특히 시누이 올케간, 동서

간, 고부(姑婦)간의 갈등문제

는 부부관계를 이간질하여 마

침내 가정이 파탄의 경지에 

이르게도 하므로, 아내, 올케, 

동서, 며느리의 위치에서 어떻

게 지혜롭게 처신하느냐에 따

라 가정을 죽이기도 하고 살

리기도 할 수 있기에 부부간

의 솜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말씨가 필요하다.

가정은 사회생활하면서 죽

은 기를 신비하게 살려주는 

곳입니다. 기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끼리 용기 

있는 말로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

여보!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

디가 남편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남편이 “여보! 내가 다 

알아!”라는 말 한마디가 산더

미 같은 아내의 피로를 다 무

너뜨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 하면 천냥 빚

도 갚는다”는 격언도 있고,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한번 

뱉은 말은 취소할 수도 없습

니다. 말의 중요성을 말함입니

다. 부부간, 가족간 대화에서 

칭찬과 위로, 은혜와 덕스러운 

말, 감사와 축복의 말, 긍정적

이고 신앙적인 말씨가 필요합

니다.

4. 마음씨가 필요하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

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항

상 “나는 설거지처럼 쉽고 재

미있는 일이 없어!” 하면서 설

거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

다. “설거지가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행동에는 “당신은 해야 할 보

다 큰일에 신경 쓰세요!”라고 

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

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처럼 식구들은 고마워할 일들

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발

굴해서 서로에 대 한 고마운 

감정을 잃지 않는 마음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

정이 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은 동의어입니

다. 아내의 바가지는 관심의 

표현이며, 부부싸움은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배려는 ‘배우자

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고통, 

고생, 근심을 덜어주거나 없애

주려는 관심’ 또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는 이기심 없는 

관심’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마음씨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은 아내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는 나의 진실

한 친구였다. 남편이 하는 일

이면 무슨 일이건 간에 그 말

이나 행동으로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다. 그녀를 잃은 나

는 생의 빛을 잃은 것처럼 캄

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

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후 캄

캄한 어둠 속에서 회한을 가

지기 전에 그가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밝은 빛 안에서 서로

의 존재를 높여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맵씨, 솜씨, 말씨, 마음씨가 가정을 살린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3.가정을 살리는 4가지 생명의 씨

<14면에서 계속>

그래서 필자는 교회교육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가 영성교육인데 이는 삶

에 적용되는 신앙을 의미한다. 

둘째는 리더십교육이다. 하나님

이 각자를 부르셨으며 어릴 때

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달란

트를 확인하고 계발하도록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

교육이다. 마지막은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이다. 하나님은 역사

의 굽이굽이마다 우리에게 행해

야 할 특별한 미션과 과제를 부

여해 주셨다. 21세기 갈등과 재

해(코로나를 포함한), 양극화 시

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도록 하시는가? 바로 그

것이 시대정신이다. 교회는 이

를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

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

게 해야 한다. 

이제 글을 맺는다. 우리는 코

로나가 분명 고통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기에 감

사하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함

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를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다듬어 주

면서 나아가자. 함께 말해보자. 

“괜찮아, 너만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고통

하고 있어. 우리 함께 해결해 나

가자”
hlee0414@gmail.com

<끝>

코비드 (COVID-19)...

<3면에서 계속>

더 나아가 그 성취가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에게 실행되므로 그들은 이 땅

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

민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

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가 시작한 종말의 새 시대를 살

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

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그 새 시

대의 절정기적 삶을 살게 될 것

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날까지 성

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성전으로 확장하

며 영광스럽게 해야 할 사명을 

성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죄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을 통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

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

는 신비로운 인생을 살게 된 자

들이다. 그리스도의 출생이 없

었다면 이러한 신비로운 인생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출생을 축

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유

로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크리스

마스는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

면서 거룩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 일생동안 믿음이 주

는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편집자: 지난 2년간 ‘시론’을 

집필해주신 김인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론



1. 연합감리교회 교단상황 설명회
(1767호 1면)

지난해 2

월 특별총

회 이후 시

작된 미연

합감리교회

( U M C ) 의 

진통이 새

로운 연합

감리교회의 

출 범 으 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설명회가 남가주 주님의교회에서 2월 16일 오

후 4시에 열렸다. 

신병옥 목사(로스펠리즈교회) 사회로 열린 이

날 열린 교단상황설명회는 지난 2월 3일 총감독

회의의 서명으로 이뤄지고 2월 7일 발표된 교단 

총회 교단분립 의정서에 의한 것으로 연합감리

교회를 PS UMC(Post- Separation UMC)로 분

리 후 연합감리교단(진보/중도교단)과 보수성향

을 가진 새정통주의 연합감리교단(New 

Methodist Church)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한인교회들 대부분 온라인 예배
(1772호 1면, 10면)

중국 우

한에서 발

생한 코로

나19의 미

국 상륙으

로 트럼프 

대 통 령 이 

미국을 재

난지역으로 

선 포 하 고 

준전시체재에 돌입했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많

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대도

시인 만큼 발병확률도 높아 대부분의 한인교회

들은 온라인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남가주사랑의교

회(노창수 목사),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등 남가주 한인

교회들은 4단계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바이러

스 전파속도와 CDC 권고사항에 맞춰 대처해 나

갔다.

3.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별세
(1772호 10면)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원로 손인식 

목사가 3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

다. 향년 72세. 지난해 11월 미끄러져 바닥에 머

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주님 품

에 안겼다. 

고 손인식 

목사는 고려

대재학중 워

싱턴DC로 이

민 ( 1 9 7 3 ) , 

Washington Bible 

C o l l e g e ( B A ) , 

C ap i t a l  B i b l e 

Seminary(M.Div.)를 졸업했다. 1990년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3년까지 목회했으며 은

퇴 후 그날까지선교연합 국제대표로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북한동포를 위한 복음사역을 활

발히 펼쳐왔다.

4.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못하지만 기부행진
(1773호 10면)

뉴욕과 뉴

저지 등 각 

지역 교협이 

주관하는 부

활절연합새

벽 예 배 는 

2020년에는 

할 수 없게 

됐다. 해마다 

부활절 새벽

에 가졌던 남

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도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취소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욕일시

중지(New York on pause)” 명령이 4월 29일까

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도 시민센터와 연결해 교회론 받기 세미나 

등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

다. 

기부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

인 솔블랑 디자인(Solblanc Designs)은 뉴욕과 

뉴저지교협에 5천개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5. 본지 2대 발행인 장영춘 목사 별세
(1774호 1면, 16면)

본지 2대 

발행인이며 

퀸즈장로교

회 원로 장영

춘 목사가 성

금요일인 4

월 10일 오후 

4시50분 뉴

욕장로병원

에서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았다. 본지 발행인으로 26년간 

재직해온 장영춘 목사는 퀸즈장로교회를 개척

(1974년)하고 목회했으며(2012년 은퇴), 동부개

혁신학교 학장(1987- 2017)과 미주크리스천신

문사 발행인(2018년말 사임)으로 재직했다. 

장례예배는 4월 17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KAPC) 총회장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으

로 인해 예배실황이 livestreaming으로 중계됐

으며 전 세계에서 850명이 동시 접속했다. 하관

예배 역시 직계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

전 10시 장지 파인론에서 드려졌다. 유족으로 

장미은 사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으며 장남 장

훈 목사는 시카고병원 원목, 장녀는 목사사모다. 

6.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 한인교계 동참
(1777호 1면)

지난 7일 

제 69회 국

가 기도의 

날을 맞아 

미주 전 지

역에서 기도

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교계와 뉴욕

교협, 뉴저지교협도 합류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하박국 2장 14절을 주제로 정하고 코로나19으

로 인해 순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

로 진행됐다.

7. LA 한인들 평화시위 동참
(1781호 9면)

조지 플로

이드의 과잉

체포로 인한 

사망으로 미

전국에서 항

의시위가 연

일 이러진 가

운데 주말인 

6일 LA한인

들도 경찰폭

력과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평화시위에 동

참했다.'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을 지지하는 아시안·태평양 주민모임'

이 주최한 이날 시위는 LA 한인타운내 윌셔파

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인종의 주민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며 인종차

별 철폐와 경찰개혁을 촉구했고, 한인청년 풍물

패는 꽹과리와 장구, 북을 울리며 흥을 돋웠다. 

8. 펜데믹 시대 선교...어떻게 하고 있나
(1785호부터)

 펜데믹 상

황 하에서 사

역을 계속하

고 있는 선교

기관들을 소

개 했 다 . 

① V i s i o n 

800 Gloval(

대표 이준성 

목사, 1785

호) ②Son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사, 1786

호) ③남가주밀알선교단(대표 이종희 목사, 

1787호) ➃ PGM(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1788

호) ➄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1790호) ➅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1792호) ➆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 1798

호) ➇오네시모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 1799

호) ➈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1801호)

9. 동양선교교회 재정비리 의혹제기
(1801호 9, 10면)

동 양 선 교

교회(OMC)

의 일부 교인

들이 김지훈 

담 임 목 사 의 

재정운용 문

제의혹을 제

기하며 사임

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

다. 이에 교회 측은 분란을 일으키려는 일부 인

사들이 억측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지훈 담임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교

인들은 교회의 재정현황조사를 위한 전수조사

위원회가 지난해의 재정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

과 목회활동비가 과다지출 되고 당회의결 절차 

없이 무단 인출된 금액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

며 최근 LA경찰국(LAPD)에까지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구체적 해명이 없을 경우 담임

목사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10. 남가주 한인정치인 당선축하 감사예배
(1804호 9면)

지난 11월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남

가주 지역에 

미 셀 박 스 틸

(48지구 연

방하원), 영

김 ( 3 9 지 구 

연 방 하 원 ) , 

데이브민(37

지구 가주상원), 최석호(68지구 가주하원), 테미

김(얼바인시), 프레드정(플러턴시) 등 6명의 한

인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 이를 위한 축하예배

가 11월 28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

기홍 목사) 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6명의 

당선인중 미셸박스틸, 영김, 최석호, 프레드정 

당선인 등 4명이 참석했다. 

<편집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www.chpress.net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2020년, 코비드와 함께 했지만 미주내 한인교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

제와 이웃에 나누는 행보를 걸어왔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

나님과 교인들을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낙심도 되고 시행착오도 있

었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

간을 가지며,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 가운데 2021년을 소망 가운데 

기대해본다.   

2020 본지가 보도한 미주한인교회 10대 뉴스


